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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이 국제비교지수의 메커니즘에 주목했으나 여전히 

지수들이 어떻게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

다. 특히, 대부분이 국내정치적 과정을 일종의 ‘블랙박스’로 취급함에 따

라 일반 대중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본 논문은 설문 실험을 통해 국제비

교지수가 어떻게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다. 대중들이 국

제비교지수를 해석함에 있어 핵심적 기준이 될 수 있는 네 가지 비교의 준

거점에 주목한다. 첫째, 대중들은 자국의 이상적인 모습과의 괴리로 정책적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거울 효과). 둘째, 대중들은 특정한 한 두 국가만을 

비교의 기준점으로 삼아 정책적 심각성을 판단할 수 있다(라이벌 효과). 셋

째, 대중들은 자국이 속해있는 비슷한 부류의 소집단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

을 수 있다(동료 압력). 넷째, 대중들은 평가 대상이 되는 국가 전체로 비교

의 준거점을 넓힐 수 있다(낙오자 효과). 

   실험 결과 대중들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비교의 기준은 국가 전체인 것

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체와 비교하여 상위권을 기록했을 때와 하위권을 기

록했을 때 모두 대중들이 정책적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변화하

였다. 하지만, 동료 집단과의 비교는 기후변화 이슈에 한정하여 자국이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을 때만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켰다. 마지막으로 사

람들은 자국의 목표나 라이벌 국가를 핵심적인 비교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

다. 두 비교의 기준점은 모든 이슈에 걸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비교지수가 가지는 잠재력은 시

각적 직관에 있으며, 이는 어떤 세세한 비교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일으킨

다. 둘째, 그럼에도 국제비교지수는 이미 어느 정도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 

국가의 대중들을 자극하거나, 전반적인 준수 수준이 낮은 규범에 대해 국내

적 압력을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셋째, 대중들 또한 국제비교지수

에 의해서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관객’이며, 이는 실천적 측면에서 GPI를 

발표하는 기관들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준다. 

주요어 : 국제비교지수, 국제 규범, 규범 준수, 위신, 지위, 비교의 준거점

학  번 : 2021-2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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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국가가 언제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을 이행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가로 하여금 국제적 기준에 따르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는 정책 

영역의 실천적 문제인 동시에 국제정치학의 학문적 난제이다. 국제정치

학에서 일명 ‘준수의 문제(compliance problem)’는 수많은 연구자들의 

이목을 끄는 고전적 테마로 자리잡아왔다. 이들은 주로 국제 규범이 고

도화되면서 어떻게 더 많은 국가들의, 더 높은 수준의 준수가 유도되는

지 주목했다. 예컨대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타국의 행동에 대한 기대의 

수렴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불확실성을 감소시킬(facilitate the 

convergence of expectations and reduce uncertainty about other states' 

future behavior)” 수 있는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와 법제화

(legalization)를 강조하였고 구성주의 이론가들은 간주관적

(intersubjective)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국가들의 공동체 내에서 일원이 

되는 과정인 내재화(internalization), 혹은 사회화(socialization)를 내세웠

다(Simmons 1998, 81).1) 이밖에 국제 규범이 도입된 이후 입법 기관에 

의해 발의되며 국내 정치 과정 속으로 스며들게 되는 권능화(權能化)나 

규범의 특정한 측면이 강조되는 가운데 규범적 담론이 성문화되는 의제

화(framing)가 논의되기도 하였다(남궁곤, 조동준, 2010; 조동준, 2011).

위와 같은 활발한 이론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학에서 국제 

규범의 준수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아무리 규범이 고도화되

더라도 국제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인 무정부상태(anarchy)를 극복하

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즉, 무정부적 국제 체제 내에서 규칙을 강제할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복잡하고도 지난한 규범의 발전

을 거치더라도 각국의 실천은 보장되지 않는다. 많은 연구가 각국의 준

1) 국제 제도와 제도화에 대해서는 커헤인(Keohane, 2015)과 커헤인(Keohane, 
2020)을 참고. 법제화에 대해서는 골드스타인 외(Goldstein et al, 2000)와 애
벗 외(Abbott et al, 2003)을 참고. 내재화에 대해서는 핀모어와 시킨크
(Finnemore and Sikkink, 1998) 참고. 사회화에 대해서는 존스턴(Johnston, 
2001)과 체켈(Checkel, 2005)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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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유도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으로 물질적 강제를 제시한다는 점은 

강제적 권위체의 부재로 인해 만들어지는 벽이 극복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한다(Goldsmith and Posner, 2005; Koliev et al., 2020).  

규범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상태에서 어떻게 국가의 

행동 변화를 유도해낼 수 있을까? 최근 국제정치학에서 주목받는 정책적 

수단 중 하나는 바로 국제비교지수다.2) 국제비교지수는 “국가의 정책, 

특성, 그리고 성과에 점수나 등수를 매기거나 이를 분류하는 공적인 

평가(public assessments that rate, rank, and categorize state policies, 

qualities, and performance)”로 정의된다(Kelley and Simmons 2019, 

491). 즉, 이는 각국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혹은 잘못하고 있는지 

평가하여 국가들 간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수치화하거나 분류한 

지수(index)를 의미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각국의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비교 평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지수, 지구적 캠페인(Campaign)인 

자금 지원을 공개하라(PWYF: Publish What You Fund)가 각국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조사하여 발표한 원조 투명성 지수(AT 

Index: Aid Transparency Index) 등 해마다 다양한 종류의 지수들이 

나오고 있으며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약 130개가 넘는 지수들이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에 의해 발표되고 있다(Kelley and Simmons, 2019).

국제비교지수는 정말로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 

경험 연구들이 각국의 상대적 위치가 담긴 지수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의 규범 준수 수준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 외 2인(Doshi et al., 2019)에 의하면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평가(EDB Index: Ease of Doing Business Index)를 접한 

2) 국제비교지수는 영어로 ‘Global Performance Indicators(GPI)’인데 아직까지 
완전히 합의된 번역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비교의 원리를 지
닌 지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제비교지수로 용어를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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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치 엘리트들은 국내 정치적 행위자나 외부 투자자의 동요를 우

려하여 자국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일련의 정책적 개혁을 실시한다. 또

한, 모스(Morse, 2019)에 따르면 돈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을 방지하기 위

해 설립된 금융 행동 태스크 포스(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규범 준수 수준이 낮은 국가들을 분류해 국제비교지수로 발표할 경우 투

자자들이나 은행들이 해당 국가로의 자금 유입을 제한하기도 한다. 개발

원조 분야에서는 AT 지수가 정치 엘리트에게 직접적으로 사회적 압력을 

만들어내어 정책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호니그와 위버(Honig and 

Weaver, 2019)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젠더 정책 측면에서는 밀레니엄 개

발 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의 젠더 평가가 사하라 이

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국가들의 젠더 정책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친 사실이 히드 스카걸린드(Hede Skagerlind, 2021)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결국, 국제비교지수는 비교의 압력(pressure of comparison)으로 국

가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수 권력(index power)을 지닌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3)

그렇다면 국제비교지수는 어떻게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일

까?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나는 지식과 

규범의 전파다. 이는 국제비교지수가 바람직한 규범 준수에 필요한 요소

와 조건이 무엇인지 학습하게 하고 규범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변화를 유

도한다는 것이다.4) 예컨대 데이비스 외 2인(Davis et al., 2015)은 지수가 

발휘하는 조용한(quiet) 힘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핵심이 되는 프레임워

크가 지식과 권력의 연계라는 점을 강조한다. 프라다-우리베

(Prada-Uribe, 2012)는 개발 관련 지수들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인 수치로

서 지식 효과(knowledge effect)와 거버넌스 효과(governance effect)를 

발휘하면서도 특정한 개발 이론에서 바라보는 패권적 세계관을 담지한 

3) 켈리와 시몬스(Kelly and Simmons 2020)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를 “국제
비교지수 권력(국제비교지수 Power)”으로 부르기도 했다. 

4) 참고로, 이와 같은 지식과 규범의 전파는 주로 지수가 발휘하는 힘을 발휘하
는 일부 법학자들이나 각종 지수가 가진 암묵적인 이념적, 규범적 편향성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국제정치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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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일정한 규범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플레위(Plehwe, 2021), 그리고 

루메리리와 타운스(Rumelili and Towns, 2021)는 국제비교지수가 가진 이

념적 지향에 더욱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지수들이 자유주의적, 

혹은 신자유주의적 이념 하에서 바람직한 규범을 전파하여 규범적인 계

층화(stratification)를 심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한

다는 것을 강조한다.

선행연구에서 제기하는 두 번째 원리는 국제 사회로부터 받는 사

회적 압력이다. 예를 들어, 켈리와 시몬스(Kelley and Simmons, 2019)는 

Internaitonal Organization 73권 3호 특별판에서 국제비교지수가 비교의 

압력(pressure of comparison)을 만들어낸다고 강조한다. 이는 국제비교

지수가 겨냥하는 타겟(target) 국가의 행위자들, 예컨대 정치 엘리트나 

이익 집단으로 하여금 인식적으로 자국에 대한 평가를 의식하게 하고 이

를 기반으로 자국이 받을 수 있는 압력을 우려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국제 사회의 여러 행위자들, 예컨대 국가, 투자자, 국제기구에 

명료한 비교의 형태로 타겟 국가의 정책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실질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앞서 언급하였던 도시 외 2인(Doshi et al., 2019)의 연구나 호니그

와 위버(Honig and Weaver, 2019)의 연구 등이 모두 국제비교지수가 만

들어 내는 국제 사회의 사회적 압력에 주목한 실증적 연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압력의 메커니즘은 국제비교지수 이전에 여러 연구들

이 주목해왔던 공개해서 망신주기(naming and shaming) 전략5) 의 메커

니즘과 맞닿아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국제정치학에서 전통적으로 논의해

왔던 위신(reputation)이나 지위(status)의 개념과 맞닿아있다.6) 이러한 의

5) 공개해서 망신주기 전략은 넓은 의미에서 공적인 폭로와 비난으로 정의되는
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행위자의 바람직하지 않는 행위나 상황을 목표
로 하여 사회적으로 맹렬한 비판을 동원해내는 일련의 전략을 의미한다. 정
책 영역에서 공개해서 망신주기 전략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에 의해 폭넓게 
활용되며 공식적인 비난 성명, 결의, 블랙리스트(blacklists) 등을 아우른다
(Friman, 2015; Ilgit and Prakash, 2019).

6) 국제정치학에서 위신은 “타인이 특정 행위자의 과거 행동을 바탕으로 수립
한 지속적인 성격이나 행위의 경향에 대해 믿음(Beliefs about persistent 
characteristics or behavioral tendencies of an actor, based o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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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서 국제 사회의 사회적 압력은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다 더 주류적 입

장에서 제기되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제비교지수의 효과와 그 원리에 주목한 연구가 상당히 누적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비교지수의 메커니즘은 다소 블랙박스

(black box)에 가깝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비교지수의 대략적

인 메커니즘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나 언제, 어떻게 국제비교지수가 효과

를 발휘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국제비교지

수가 지식과 규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국가들이 왜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국의 정책을 변화시켜 규범에 순응하는지 여전히 미

지수이며, 국제 사회의 사회적 압력이 핵심적인 원리라면 어떻게 국제비

교지수가 그러한 압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몇몇 연구에서 국제비교지수가 큰 정책

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또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러한 연구들은 국제비교지수가 어떠한 조건 하에서 국가의 규범 준수를 

성공적으로 유도하는지, 반대로 언제 국제비교지수를 활용한 정책적 전

략이 실패하게 되는지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Van den Eynde et al., 

2003; Lee and Matanoc, 2000).

특히, 정책 형성 과정에서 국내적 압력을 일으킬 수 있는 일반 대

중은 선행 연구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정책 형성에서 열쇠를 지고 

있는 것은 일부 정치 엘리트와 관료들이기에 일반 대중의 선호가 항상 

정책적 변화로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Monroe, 1998). 국제비교지수가 겨

냥하고 있는 핵심적 행위자도 정책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 

엘리트들과 관료들, 그리고 규범 준수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국내의 이

익 집단들이다(Kelley and Simmons, 2019). 그러나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정책적 요구가 높은 사안들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투표장에서의 ‘처

actions ofthe actor)”을 의미한다(Dafoe et al., 2014). 그리고 지위는 “비교
집단에서의 위치(position vis-à-vis a comparison group)”를 의미하며 이는 
“개인적, 사회적 역할의 결과(attribute of an individual or social role)”로 
나타난다. 위신, 지위와 관련된 국제정치학에서의 연구와 국제비교지수의 메
커니즘은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후술한다(Dafoe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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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정책 결정자들은 일반 대중의 요구가 높

은 사안들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 때문에 대중의 여론은 정책 결정자

들이 다뤄야 할 사안의 중요성(salience)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urstein, 2003). 실제로 국가의 국제 규범 준수 수

준이 낮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국내 여론을 설득해 대중들을 동

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이전의 연구들을 고려한다면 일반 대중들 

또한 국제비교지수의 의도치 않은 청중(audience)이 될 가능성이 있다

(Simmons, 2009; Murdie and Bhasin, 2011; Krain, 2012). 

이와 함께 국제비교지수의 메커니즘을 보이는 미시적 수준의 증거

가 충분치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7) 국제비교지수는 정보 정치

(information politics)를 통하여 국가의 규범 준수를 유도한다. 즉, 국제비

교지수는 규범에 준수하게 만들어야 하는 목표 대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리적 압력을 가하기보다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여 간접적으로 준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런데 정치적 정보는 일종의 메시지

(message)임에 따라 발화자의 의도에 따라 수용자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드물며 오히려 이는 일종의 해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래서 국제비교지수를 접한 후 이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길 것인지, 혹은 

어떤 의미를 도출할 것인지는 개인들의 인지적 수준에서 결정될 여지가 

다분하다.8) 결국, 이러한 정보 정치적 맥락은 국제비교지수를 연구함에 

있어 미시적 수준으로 눈을 돌릴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국제비교지수가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국내정치적 메커

니즘에 있어 핵심이 될 수 있는 여론의 미시적 동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 논문은 국제비교지수가 국가 

정책과 규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변화시

킨다면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아본다. 국제비교지수의 근본적인 원리인 

7) 경험적 분석을 통해 국제비교지수의 메커니즘에 대한 미시적 증거를 찾아내
는 연구가 많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Davis 외 2인(Davis et al., 2012)이 국제
비교지수의 이슈에 따른 정책 처리 방식 선호 변화를 추적한 바 있다.

8) 국제비교지수가 정치적 정보의 하나로서 어떠한 기준 하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는 비교의 준거점 개념을 참고하여 3장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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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종류의 비교가 국가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국제비교지수의 메커니

즘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국제정치학에서 전통적으로 논의해왔던 

위신과 지위의 개념, 그리고 공개해서 망신주기 전략에 대한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참고하며 국제비교지수의 메커니즘을 고찰하고 본 논문이 주

목하는 정책 변화의 국내 정치적 과정, 그리고 일반 대중의 인식과 여론

에 대해서 논한다. 3장에서는 비교의 종류를 중심으로 국제비교지수가 

발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설문 실험의 설계에 대해서 논하고 설문 실험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

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에 대해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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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제비교지수의 이론적 고찰: 사회적 

압력, 위신과 지위, 그리고 여론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헝가리에서는 교육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다. 당시 헝가리에서는 2010년부터 피데즈

(Fidesz) 당과 오르반 빅토르 미하이(Orbán Viktor Mihály) 총리의 주도로 

지나치게 자유주의적인 교육 제대가 제대로 된 교육을 가로막는 것을 방

지하겠다는 미명 하에 대대적으로 교육의 중앙집권화가 실시되고 있었다

(Than 13 Feb. 2016). 교회가 운영하는 일부 사립학교들을 제외한 대부

분의 공립학교들이 상위기관인 클레벨스베르크 센터(KILK: Klebelsberg 

Központ)의 감독 하에 놓이게 되었고 국가 커리큘럼(curriculum)이 대대

적으로 도입되면서 교사들의 처우 수준이나 재량권 또한 크게 하락하였

다. 시위대가 제시한 요구사항의 핵심 골자는 교사들의 근로 시간을 단

축하고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여 이러한 교육 정책의 

중앙집권화를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교육 정책 개혁을 요구하는 헝가리의 시

위에 불을 지핀 것이 OECD의 PISA 지수였다는 것이다. OECD는 3년마

다 각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조사하여 이를 PISA 지수로 발표하는데 

2016년에 헝가리는 15년 만에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핵심 교과목

인 독해, 수학, 과학 등에서 뚜렷한 하락세를 기록하였다(대외경제정책연

구원, 2017). 헝가리가 이전까지 OECD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분명 충격적인 결과였으며 오르반 정권 

하에서 무너진 교육 제도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대의 목소리에 힘

을 더하기에 충분했다.9)

9) PISA 지수 결과는 2016년 대대적인 시위 이후에도 헝가리의 교육 정책 논의
에서 주요한 의제로 작동하였다. 예컨대, 2019년에 다시 발표된 PISA 지수에
서는 이전의 정책 변화에 힘입어 헝가리의 점수가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헝가리의 점수와 순위가 OECD의 평균을 밑돌자 사람들의 이목
이 다시 한 번 집중되었다. 급기야 교육부 장관이 직접 매스컴의 인터뷰를 
통해 헝가리의 낮은 점수에 대하여 해명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Kosz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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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순위로 국가들을 비교한다는 발상이 자리 잡기도 전에 국제

정치학에서는 언사와 정보로 국가를 비난하거나 수치스럽게 하는 것만으

로 국가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예를 들어, 

고전적인 국제정치 이론가들, 예컨대 이상주의자(Idealists)들과 영국 사회

학파(English school) 학자들은 수치심을 동원(mobilization)하는 것이 아예 

무의미하지는 않으나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고 

역설한 바 있다(Zimmern, 1936; Bull, 2002). 현실주의자들은 더욱 회의적

인 입장을 취하는데 애초에 그들에게 국제 규범이나 규칙은 “세력 균형

으로만 효과를 발휘할(only made effective through the balance of 

power)” 수 있는 “이익의 부수적 현상(epiphenomena of interests)”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실주의자의 렌즈를 통해서 본다면 간접적인 언사나 

정보는 레토릭(rhetoric)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Diehl et al., 1996; 

Simmons, 1998; Mearsheimer, 2017).

그러나 PISA 지수 발표 결과가 교육 정책 개혁의 목소리에 불을 

지핀 헝가리의 사례는 국제비교지수가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며 국

내 정치적 행위자를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가 특

히나 고무적인 이유는 가시적인 보상이나 처벌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

서 국내 행위자들을 동요시키는 데에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준수의 문제

의 핵심은 주권과 규범의 대립 관계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각국이 “다

른 국가에 행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지 않는 개별적인 권위적 행위자

(authoritative actors who do not themselves possess authority over one 

another)”임에 따라 규범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Lake, 2003). 이에 따라, 국제정치학에서는 일반적

으로 보상이나 페널티(penalty)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은 이상 규범 준수

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점이 논의되어왔다. 예컨대 여러 연구에서 국제

적인 규칙을 준수하게 만드는 데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발동될 수 있다는 명확한, 신뢰 가능한 신호가 필요하다고 논의

된 바가 있다(Goldsmith and Posner, 2005; Simmons, 2012; Thompson, 

ák 3 Dec.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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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심지어 합리적 계산을 강조하기보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행동 논

리를 강조하는 구성주의자들 또한 정치적 페널티와 보상을 낳을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나 물질적 레버리지(leverage)를 강조하였다(Keck and 

Sikkink, 1998). 하지만 헝가리의 사례에서 국내 행위자들을 자극했던 것

은 외부로부터의 명시적인 보상이나 처벌이 아니었다. 헝가리의 교육 정

책이 가진 심각성, 특히 핵심 영역에서 주요 OECD 국가들이 내고 있는 

정책적 성적보다 훨씬 뒤떨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수치적 정보만으로 제

공되었고, 이와 같은 단순한 정보에 노출된 국내 여러 행위자들이 동요

한 것이었다.

단순한 수치적 정보에 불과한 국제비교지수가 어떻게 국가의 행동

을 변화시키는 것일까? 사회과학의 제(諸) 분야로 눈을 돌려본다면 순위 

데이터로 대상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발상은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

다. 순위가 대상들 간의 정밀한 시각적 위계를 만들어냄에 따라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분과 학문에서 이미 주목받은 바 

있다.10) 예컨대 에른(Erne, 2007)은 사회과학인용지수(SSCI: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를 기준으로 하는 유럽 내 정치학과의 순위가 신

뢰성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연구자들이나 서지정보학자들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 지나치게 빈번하게 활용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에스퍼랜드와 사우더(Espeland and Sauder, 2007)는 한 발 더 들어

가 랭킹이 어떻게 행위자들의 반응성(reactivity)를 이끌어내는지 살펴보

기도 했다. 일반 상업지의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의 순위에 주목한 

그들은 순위 데이터가 질적 정보에 대응되는 수량화를 가능케 하고 자기

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을 만들어냄에 따라 각 대학원의 행

동을 변화시키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순위 데이터가 가진 영향력에 주목했던 문헌들

은 국제비교지수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기 힘들다. 

다른 분야와 달리 국제정치학에서 순위, 즉 국제비교지수에 관심을 두게 

10) 순위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정리한 논문으로는 린젤 외 4인(Ringel et al., 
2021)의 연구와 브란코비치(Brankovic, 20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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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을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 이는 1990년대 후반에야 국가 간의 성과 

비교가 지수의 형태로 체계화되는 등 국제비교지수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비교지수가 목표로 삼는 행위

자인 국가 자체가 여타의 행위자들과 차별적 성격을 지닌다. 국가는 기

업, 기관, 개인 등과 달리 랭킹에 의거하여 보상과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외부적 행위자가 뚜렷하지 않다. 또한, 명시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이나 

규칙을 따르고 있지 않는, 무정부 상태에서 최상의 주권을 지닌 독립적 

행위자인 국가가 어떠한 까닭에서 외부의 순위를 의식하게 되는지 보다 

정교한 설명이 필요하다.

국제비교지수를 발표하는 기관은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

여 특정 이슈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기준으로 삼고 평가를 수행한다

(Kelly and Simmons, 2019). 즉, 지수 발표 기관은 어떤 이슈를 선택하여 

지수를 만들지, 어떤 규범을 기준으로 삼을지, 그리고 어떤 요건들이 이

상적으로 충족되어야 좋은 준수라고 말해야 하는지 일정한 방향성을 세

우고 국제비교지수를 만든다. 특히, 질적 성격을 지닌 정책적 성과를 명

확한 수치로 표현해야하는 만큼 국제비교지수를 발표하는 기관은 바람직

한 규범 준수를 판별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을 나름대로 정의 내려야 하

며 해당 기준이 규범 준수의 핵심 중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국제비교지수는 발표 기관이 이슈와 규범을 프레이밍

(framing)한 결과로 탄생한다.

특정 기관이 수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프레이밍한 정보가 왜 국가

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국제비교지수의 메커니즘에 주목하는 

여러 연구에서 그 이유로 국제 사회의 사회적 압력을 제시한다. 일반적

으로 사회적 압력은 특정 공간이나 상황에서 타인 일반의 시선에 의식하

여 규범에 순응하도록 부추기는 힘을 의미한다(장윤재 외, 2012). 즉, 사

회적 압력은 타인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힘이다. 국제비교지수는 국제적 

규모로 사회적 압력을 일으켜 국가로 하여금 타 행위자들의 시선을 의식

하게 만든다. 지수를 접한 국가들은 자국의 상대적 위치를 알게 되는데, 

타국보다 뒤쳐지는 순위가 대내외적으로 알려질 경우 공개적인 망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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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어 상당한 자극을 받게 된다.11)

국제비교지수의 사회적 압력 뒤에는 위신의 국제정치가 존재한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위신은 “타인이 특정 행위자의 과거 행동을 바탕

으로 수립한 지속적인 성격이나 행위의 경향에 대해 믿음(beliefs about 

persistent characteristics or behavioral tendencies of an actor, based on 

the past actions of the actor)”을 의미한다.12) 비록 위신 그 자체로 물

리적 보상이나 처벌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나 국가들은 최대한 좋은 위신

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위신은 국가의 능력이나 이익과 결합되어 국가

의 행동에 대한 신뢰도(credibility)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 과

정에서 위신은 타국과의 협력이나 정확한 신호의 전달에 있어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Krebs,  1990; Jervis et al., 2021). 여기에 더해, 좋은 위신은 

국제 질서 내에서 통용되는 담론을 이끌 권력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Hopf, 1998). 반대로 국가의 위신이 하락할 경우 그 자체로 정치 엘리트

에게 수치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제반 영역으로 부정적 낙수효과가 나타

나거나 국제 사회에서의 처벌이 뒤따르기도 한다(Simmons, 2000; Farber, 

2002; 박동준, 2021).

국제정치학에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여러 연구에서 위와 같은 위신

의 동학에 주목해왔다. 예컨대 안보 연구에서 위신은 상대 국가에 대해 

더 신뢰 가능한 위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로 간주되며, 동맹 관계 

11) 이러한 ‘부끄러움’의 자극만으로 국가에 상당한 자극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은 공개하여 망신주기 전략에 주목했던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Hafner-Burton, 2008; Murdie and Peksen, 2014b; Koliev and Lebovic, 2022).

12) 국제정치학에서 위신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된다. 예컨대, 머서(Mercer 
1996, 6)는 “국가의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는, 국가
의 이미지와 성격에 대한 집합적 믿음(Collective judgments of a foreign 
country's image and character that are then used to predict or explain its 
future behavior)”로 정의내린 바 있다. 크레센지와 도나휴(Crescenzi and 
Donahue, 2017)는 위신의 개념을 더욱 폭넓게 바라보며 “협력이나 갈등과 
연관된 행동적, 의도적 성격에 대한 국가나 그 지도자의 정보(Information 
adhering to a state of its leaders concerning behavioral or intentional 
characteristics relating to cooperation or conflict)”로 정의한다. 그러나 현재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다포 외 2인(Dafoe et al., 2014)의 정의로 본 논문
에서 이들의 정의를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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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신뢰 가능한 파트너(partner)라는 위신이 쌓일 경우 향후의 분쟁

에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

다.13) 특히, 위신은 규범의 준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

진다. 규범을 준수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규범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적 

목표를 위해 타국과 협력하는 과정이다. 커헤인(Keohane 2005, 75)이 지

적한 바와 같이 국가들은 배신(defection)으로 인한 “단기적 이득(short-

run gains)”보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서로에 대한 처벌(mutual punis

hment that will ensue over the long run)”에 의해 더 큰 비용이 발생

할 때 협력에 응한다. 그런데 배신은 협력 게임(cooperative games)에서 

그 자체로 단기적 손실이나 처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게임 바깥의 행

위자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Downs and Jones 2002, 99). 

게임 바깥의 행위자들은 배신을 바라보며 대상이 미래에 보일 행동이 예

측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처럼 신뢰가 불가능한 행위자로서의 위신이 

누적될 경우 향후 국가가 하는 공약(commitments)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

뜨리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는 협력을 저해한다. 결국, 특정한 규범에서 

배신하기로 결정한 행위자는 자국의 낮아지는 위신으로 인해 전략적으로 

더욱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신은 국가 행위자에 대한 믿음이나 예상임에 따라 구체

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 특히, 규범 준수에 있어서 위신은 실제로 해

당 국가가 배신을 하고 있는지, 그랬다면 얼마나 준수하고 있지 않는지

에 대하여 타 행위자들이 관찰 가능한 몇몇 행동을 가지고 어림잡아 유

추해 낸 것이다. 이에 따라 규범에서 이탈하더라도 충분한 스포트라이트

(spotlight)를 받지 못하거나 얼마나 준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지 분명하

지가 않다면 준수의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규범 이탈자로서의 나쁜 위신

을 피할 여지가 크다. 결국, 국가들은 규범을 준수하지 않더라고 정보의 

격차(information gap)가 가져다주는 효과를 충분히 누려 위신이 하락하

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국제비교지수는 규범이 적용될 수 있는 

13) 위협에 대해 위신이 발휘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셸링(Schelling, 1966)과 사르
토리(Sartori, 2005) 참고. 동맹 관계에서 위신이 발휘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모로우(Morrow, 2000)나 밀러(Miller, 20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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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에 대해 빠짐없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함에 따라 이와 

같은 격차를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는 낮은 

수치를 부여해 ‘나쁜 국가’, 혹은 ‘무능한 국가’로 낙인찍을 수 있

으며 규범을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는 국가는 높은 수치를 부여해 ‘규

범 선진국’이라는 칭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행위자들은 

국가의 협력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이와 같은 낙인이나 칭호를 활용할 

수 있다. 결국, 국제비교지수가 사회적 압력을 발생시켜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全)방위적으로 조사된, 객관적으로 수

치화된 위신이기 때문이다.

국제비교지수의 사회적 압력을 견인하는 또 다른 메커니즘으로 지

위의 국제정치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위는 “비교집단에서의 위치

(position vis-à-vis a comparison group)”를 의미하며 이는 “개인적, 사

회적 역할의 결과(attribute of an individual or social role)”로 나타난다

(Dafoe et al. 2014, 376).14) 행위자들이 자신의 상대적인 지위를 중요하

게 여긴다는 사실은 사회과학 제 분야에서 논의된 바 있다. 예컨대, 경

제학에서는 높은 지위가 협상 게임(bargaining game)에서 유리한 고점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희소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큰 인센티브(incentive)가 될 수 있다고 논한 바 있다(Harsanyi, 1966). 사

회학에서는 일찍이 베버(Weber, 1968)에 의해서 지위가 가져다주는 평판

의 효과가 논의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지위가 타 행위자와 차별되는 장

점을 보여줌에 따라 미시적으로 돈이나 권력만큼이나 중요시 여겨진다는 

점이 제시된 바 있다.

국제정치학에서 또한 여러 연구들이 국가의 상대적 위치에 주목한 

14) 국제정치학에서 지위와 위신은 크게 구분되지 않은 채 사용되어왔으나 최근
에 들어 두 개념의 사용이 구별되는 경향이 나타난다(Deng 2008, 21). 지위 
또한 위신만큼이나 여러 개념 정의가 존재한다. 일찍이 베버(Weber, 1968)는 
사회적 계층에 대한 물질적 기반과는 구분되는, “사회적 평판에 효과를 가
지는 권리(Effective claim to social esteem)”으로 정의내린 바 있다. 렌숀
(Renshon, 2019)의 경우 지위가 “위계 내에서의 행위자의 순위(Actor's rank 
in a hierarchy)”로서 “순수하게 위치적 의미(Purely positional sense)”를 
가진다고 정의내린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문헌에서 가장 자주 활용
되는 다포 외 2인(Dafoe et al., 2014)의 정의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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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국제 체제의 구조적 위계나 그 속에서의 국가들의 행동을 논한 

여러 이론들이 이러한 흐름에 해당한다.15) 이와 더불어 많은 연구들이 

국가 내 행위자들의 지위 추구 경향에 주목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치 엘

리트나 관료들이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해 국가의 지위를 높이려고 하며 

심지어 국가의 지위 그 자체를 위해 행동하는 경향 또한 보인다고 역설

하였다(Rosen, 2005; Rege, 2008; Wolhforth, 2008).

국제비교지수는 어떻게 국가로 하여금 자국의 지위를 의식하게 만

들까? 국제비교지수는 국가들에 비교의 압력을 가한다. 규범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아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정책을 펴지 못하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받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낮은 등수로 이어

진다. 등수가 낮은 국가들은 더 높은 등수를 받은 국가들과 명확히 비교

되는데 이는 규범 준수 측면에서 국가의 상대적 위치, 더 정확히는 객관

적으로 수치화된 지위를 부여한다. 이렇게 특정 규범 영역에서 부여된 

낮은 지위는 자국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려는 국가의 노력을 상

쇄한다. 또한, 국제비교지수는 수치를 통해 해당 국가의 지위가 정확히 

얼마나 낮은지, 특히 국가가 이상적으로 달성하고자하는 상대적 지위와 

얼마나 거리가 먼지 보여준다. 때문에 국제비교지수는 규범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막연한 비난적 언사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행위자

들을 설득할 수 있다.16) 

지금까지 언급한 국제비교지수의 메커니즘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국제비교지수를 발표하는 기관은 특정 이슈에 대하여 바람직한 기

준을 프레이밍한다. 이러한 프레이밍으로 도출된 순위 정보가 국가의 행

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국제 사회의 사회적 압력 때문이다. 국제 사회의 

사회적 압력은 국가 내 행위자들로 하여금 자국의 위신과 지위를 의식하

게 만들며 궁극적으로 이는 규범에 걸맞은 정책 변화로까지 이어진다. 

15) 국제정치학에서 위계를 논한 연구들로 레이크(Lake, 2011)나 캉(Kang, 2005) 
참고.

16) 실제로 마사키와 파크스(Masaki and Parks, 2019)는 정치 엘리트들에게 정책 
평가를 제시할 때 단순히 해당 국가의 미흡한 측면만 제시할 때보다 해당국
가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후진적인지 보여줄 때에 더 효과적이라
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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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메커니즘을 간단히 요약한 바는 [그림 2-1]과 같다.

그렇다면 국제비교지수는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국가의 행동을 변

화시키는 것일까? 그리고 국제비교지수를 통해 하락한 위신이나 지위는 

정말로 각국이 우려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처벌로 이어질까? 공개하여 망

신주기 전략을 연구했던 연구들은 특정국이 규범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

고 있다는 정보가 어떻게 국제적 수준에서 압력을 발생시키는지 주목한 

바 있다. 이들은 주로 규범 미준수 국가들에 가해지는 물질적 레버리지

를 강조한다.1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신이 하락할 경우 이는 다른 

영역에 일종의 스필오버(spill-over) 효과를 만들어내 국가에 대한 실질적

인 페널티로 이어질 수 있다. 배리 외 2인(Barry et al., 2013)에 의하면 

특정 국가가 규범 미준수 국가로 공개적으로 낙인찍힐 경우 다국적 기업

(MNCs: Multinational Corporations)들이 해당 국가에 흘러 들어가는 해외 

직접 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줄이는 경향이 관찰된다. 

또한, 우와 머디(Woo and Murdie, 2017)는 국제 인권 단체들이 공개적으

로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을 가할 경우 국제 통화 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현저

하게 낮아진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머디와 펙센(Murdie and Peksen, 

2014a)은 인권 규범의 미준수가 외부로부터 인도적 군사 개입이 이뤄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보였다. 국제비교지수의 순위가 가져오는 페널

티에 주목했던 연구들 또한 위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예컨

대 모스(Morse, 2019)는 국제비교지수에서 특정 국가들이 FATF 규범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투자자들이나 해외 은행

들이 해당 국가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통제한다고 주장하였다. 세계은

행의 EDB Index에 주목했던 도시 외 2인(Doshi et al., 2019) 또한 국가에 

경제적 레버리지를 가할 수 있는 외부 행위자들의 동요가 국제비교지수

의 동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위와 같은 국제적 수준의 설명들은 어떻게 ‘불량 국가’로 낙인

17) 터먼과 보어텐(Terman and Voeten, 2013) 등 몇몇 연구들이 물질적 레버리
지가 아닌 무형의 정치적 압력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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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국제비교지수가 국가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메커니즘

출처 : 도시 외 2인(Doshi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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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힌 국가들에 외부적 요인이 작동하는지 규명하려 한다. 더 구체적으로 

이들은 어떻게 국가 외부의 행위자들이 정부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고 

이를 통해 보상 구조(payoff structure)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정부, 특히 일부 정치 엘리트와 동일시되며 국가 내

부에서 일어나는 동학은 일종의 블랙박스로 취급된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규범과 제도의 준수를 결정하는 국가가 일원화된 행위자가 아니

라는 점이다. 국제적인 합의나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얻는 이익, 혹은 준

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피해는 국내의 모든 행위자들에게 골고루 돌아

가는 것이 아니다. 즉, 규범은 상이한 분배의 결과(distributive 

consequences)를 가져온다(Dai, 2005). 이에 따라 정치 엘리트와 여타의 

행위자들은 규범 준수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지게 되며 정부는 국

내 정치 내에서 또 다른 전략적 환경을 마주하게 된다. 왜냐하면 정책 

결정자들은 규범을 지킴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행위자들로부터 압

력을 받게 되는데 직(職)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인 이상 이에 수용적으로 

나서거나, 이를 무시하더라도 적지 않는 정치적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

문이다. 결론적으로 국제 규범의 준수는 국제적 수준의 압력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적 동학에 의해서도 추동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제비교지수는 어떻게 국내정치적 압력을 만들어낼까? 

선행연구에서는 국가의 규범 준수 수준을 담은 정보가 국내에서 확산될 

때 정부에 직접적인 압력을 넣을 수 있는 행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이들의 힘이 강화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컨대, 헨드릭스와 웡

(Hendrix and Wong, 2012)은 권위주의적 정부 하에서 비밀로 감춰졌던 

인권 유린 사실이 드러나 지도자의 정치적 비용이 증가하는 과정을 제시

했다. 머디와 우퍼라이넨(Murdie and Urpelainen, 2015)은 환경 감시 기

능이 제도적으로 미비한 국가에서 국제 환경 단체들이 환경 규범 준수 

수준이 낮다는 정보를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아예 제도적인 기구를 

대신해 정부 정책을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제비교지수의 국내

적 효과에 주목한 연구들 또한 이와 같은 정보의 확산이 가져다주는 힘

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비스비 외 3인(Bisbee et al., 2019)는 MDG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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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추가적인 조사나 평가가 이뤄질 경우 국내 행위자들이 이에 주목하

며 공공재에 대한 투자 증가를 요구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였다. 또한, 

호니그와 위버(Honig and Weaver, 2019)는 원조 투명성 지수가 기존에 

투명성을 요구하던 정치 세력에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의 힘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책적 요구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일종의 교육

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행위자는 

바로 일반 대중이다. 정치학에서 여론은 정책 형성 과정에서 주요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18) 피어슨(Pierson, 2002)이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에서는 정책이 실행되거나 유지되기 위해서 선거를 통해 

그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기적 선거에 의해 제도

적으로 구속”되는 정치 엘리트들은 일반 대중들이 정치 세력에 동원되

어 간접적인 제약을 가하거나 잠재적인 유권자로서 보상과 처벌을 줄 수 

있기에 이들의 보이는 정치적 선호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다(Denzau 

and Munger, 1986; Kollman, 1998; Soroka and Wleizen, 2010). 심지어 권

위주의 레짐(regime)에서도 여론은 정책 형성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권위주의 정권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대중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을 지녀야 하는데 대중의 선호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정책을 펼 경우 정

권에 대한 대규모적인 반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Truex, 2016; 

Williamson and Magaloni, 2020).

국가의 규범 준수 수준을 나타내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대중의 인

식은 어떻게 변화할까? 선행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상반되는 결과들을 내

놓고 있다. 먼저, 규범 준수가 미흡하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정

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동시에 정책적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느낀다

는 연구들이 존재한다.19) 예를 들어, 오스데란(Ausderan, 2014)은 자국이 

18) 정치적 과정에서 여론이 수행하는 일반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만자 외 2인
(Manza et al., 2002)이나 버스타인(Burstein, 2003) 참고.

19) 인권과 관련한 국제 규범에 주목했던 선행연구에서는 국가가 규범을 준수하
고 있지 않다는 정보는 정보 제공(informing), 설득(persuasion), 그리고 자극
(sensitization)을 통해 국내의 청중(audience)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Tingley and Tomz, 2021). 국가의 정책이 미흡하다고 막연하게 느끼던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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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규범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제기되었을 때 

인권 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가 커진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환

경 정책 대한 미국 대중의 여론에 주목했던 팅글리와 톰즈(Tingley and 

Tomz, 2019)는 자국이 파리 협약에서 공언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그것이 국제적으로 비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대중들이 기후 변화 규범 준수를 더욱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을 보

인 바 있다. 

반면, 국가의 규범 준수에 대한 정보가 수치심을 만들어냈을 때 오

히려 대중들이 규범에 적대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연구

들도 존재한다(Terman, 2016; Greenhill and Reiter, 2022; Spektor et al., 

2022). 스나이더(Snyder, 2020)는 규범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대

중들로 하여금 오히려 자국의 지위가 위협당한다고 인식하게 하여 격렬

한 저항을 부를 수 있다고 말한다. 개인들은 내집단에 더욱 궁극적인 가

치를 부여하는 가운데 내집단의 높은 지위(status)를 통해 자긍심을 이끌

어내어 자기 정체성과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외부에서 자신의 집단

을 비난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면 개인들은 이를 집단의 지위에 위협이 되

는 행동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다(Turner and Oakes, 1986; Tajfel 

and Turner, 2004).  

그렇다면 국제비교지수를 통해 국가의 규범 준수 수준이 미흡하다

는 정보를 제공했을 때 대중들의 인식은 바뀔 수 있을까? 관건은 국제비

교지수의 뒤에 숨은 위신과 지위의 국제정치가 대중들에게도 작동할 수 

있는지의 여부다. 실제로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국의 위신과 지위를 의식

하는 것은 정치 엘리트나 관료들뿐만이 아니며20) 대중들 또한 자국의 위

들은 외부에서 규범 준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때 정책적 상황
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히 알게 된다(Davis et al., 2012). 또한, 공개적으로 
규범을 지키지 않다는 정보를 공개함을 통해 규범에서 이탈하는 것이 좋지 
않은 일, 심지어 부끄러운 일이라고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으며 규범을 지키
지 않음으로써 자국이 입을 각종 비용에 대해서 가늠하게 할 수 있다
(Simmons, 2009).

20) 전통적으로 국제정치학에서 지위와 위신은 정치 엘리트나 관료들의 인식과 
결부시켜 논의해왔다. 이는 국제 정세에 대해 일반 대중이 가지는 시각을 사
소하거나 비일관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가운데 국가를 가장 핵심적인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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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지위가 하락할 때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컨대 톰즈(Tomz, 2007)는 

대중들이 국가나 지도자의 국제적 위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청

중 비용(audience cost)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

다.21) 또한, 브러트거와 커트저(Brutger and Kertzer, 2018)는 비록 매파

(hawks)들과 비둘기파(doves)들이 위신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는 하나 

두 부류의 대중들 모두 정치 엘리트가 위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

용을 강조할 때 외교 정책에 대해 더욱 큰 지지를 보내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코르텔과 도나휴(Cortell and Donahue, 

2002)는 위신의 하락이 대중의 잠재적인 정치적 선호를 자극하여 인식적 

수준에서, 그리고 실제적인 정책 공론장에서 의제의 중요성(salience)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 가지 눈 여겨봐야 할 사실은 국제비교지수가 지위와 위신을 자

극하는 핵심적인 방법이 비교라는 점이다. 국제비교지수는 특정한 몇몇 

국가만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국제비교지수는 평가가 가능한, 혹은 평

가를 의도한 모든 국가들을 목표로 삼으며 그 평과 결과로 최고의 ‘모

범 국가’부터 최악의 ‘불량 국가’까지 나열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국

은 정확히 어떤 국가들보다 얼마나 성과가 좋은 상태인지, 나쁘다면 어

떤 국가들보다 뒤떨어져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즉, 국제비교지수가 수치

화된 위신, 혹은 수치화된 지위로 작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규범 이탈을 

계량화할 수 있다는 것을 넘어 국가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본 논문은 국제비교지수의 원리인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비교

지수가 실제로 일반 대중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바꾼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바꿀 수 있을지를 알아본다. 특히, 미시적 수준에서 

로 간주하는 국제정치학의 고전적인 시각 때문이기도 하다(Holsti, 1992; 
Lake, 2002).

21) 청중 비용은 외부적으로 제시한 정치 지도자의 공언, 위협 등이 실제로 지
켜지지 않았을 때 국내적으로 치러야 하는 정치적 비용을 의미한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청중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개념을 최초로 제기한 피어론
(Fearon, 2013)이나 이후의 연구 흐름을 정리한 커트저와 브러트거(Kertzer 
and Brutger, 2015)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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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교지수를 해석할 때 핵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비교의 준거점에 

주목한다. 비교의 준거점이 자기 자신에서 타인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확장될 때 국제비교지수가 발생시킬 수 있는 효과들에 대해서 제시한

다.22)

22) 추가적으로, 일반 대중에 대한 연구가 엘리트의 행동에 대한 이해 또한 넓
힐 수 있다. 커트저(Kertzer, 2022)에 따르면 비록 대중과 엘리트가 가진 선호
나 행태는 서로 차이가 있으나 둘 사이의 간극은 그다지 크지 않다. 따라서 
대중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엘리트의 행동에 대한 미시적 근거를 찾아나서는 
데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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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비교의 준거점과 국제비교지수의 효과

인간은 어떻게 정보를 인식하고 해석할까?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인

간은 카메라처럼 이를 한꺼번에 상(像: image)으로 저장한 뒤 출력하지 

않는다. 인간은 특정한 정보를 받아들인 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처

리하고 해석한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스템(system), 즉 스키마(schema)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스키

마는 “개인의 경험으로 축적한 체계적인 지식구조나 특정 대상에 대한 

기억, 혹은 프레임워크(frameworks)”인데 인간은 새로운 정보를 부여받

았을 때 스키마를 참고하여 정보를 처리하며 자신이 가진 스키마를 재점

검하기도 한다(Fiske and Taylor, 1991; Aggarwal and McGill, 2007; 김성

애, 이종혁, 2011). 

인간은 스키마에 따라 특정한 정보에 얼마나 주목하고 이를 어떻

게 받아들일지가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스키마와 맞는 정보들을 더욱 쉽게 눈치 채고 받아들이고 스키마와 맞지 

않는 정보들은 왜곡하거나 예외로 취급하여 재해석한다(Nadkami and  

Narayanan, 2007; Kite and Whitley Jr., 2016).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무

의식적으로 선택적 인지(selective perception)를 일으켜 원하는 정보나 

환경의 일부만 인식하거나 자신이 가진 인식 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

향적 해석을 할 여지가 많다.23)

정보가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되는 과정은 개인의 인지적 체계 속

에서 이뤄지기도 하지만 정보 자체에 의해 유도될 수도 있다. 정보가 특

정한 방향으로 해석되도록 가공되어 개인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

문이다. 프레임은 일종의 “해석의 스키마들(schemata of 

interpretation)”인데 메시지가 개인에게 전달될 때 어떤 정보가 어떻게 

23) 이같이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인식하고 해석한다는 사실은 
이미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에 주목했던 여러 심리학자들에 의해 밝혀
진 바 있다(Klayma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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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되거나 규정되는지, 그리고 정보가 어떻게 다른 정보와 연결되는지

에 따라 특정한 프레임이 미리 구성될 수 있다(Goffman 1994, 21). 예컨

대 개인에게 주어지는 선택지에서 손해와 이득 중 어느 쪽이 강조되는

지, 혹은 손익의 확실성이 어떻게 규정되는지에 따라 인간의 선택이 달

라질 수 있으며24) 특정한 이슈(issue)가 어떠한 워딩(wording)으로 구성되

는지에 따라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나 유발되는 감정이 달라지기도 한

다(Snow et al., 1986; Feinberg and Willer, 2011).

정치적 정보도 위와 같은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자유롭지 않

다. 즉, 정치적 정보 또한 대중에게 날 것 그대로 전파되거나 수용되는 

경우가 드물다. 정치적 정보를 접했을 때 대중들은 자신이 알던 기존의 

지식체계나 신념과 대조하며 주관적으로 해석하려 한다.25) 예컨대 정치

심리학에서는 동기 부여된 추론(motivated reasoning)에 의해 개인마다 

정치적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26) 사람들은 

정치적 정보가 자신이 가진 이념적, 도덕적 신념과 합치할 때 많은 가중

치를 두고 해석하지만 자신의 신념과 위배되는 정보라면 아예 받아들이

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27) 심지어 대중들은 각자가 가

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특정 정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있다고 치부

하거나 아예 진위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내리기도 한다(Yair and 

Sulitzeanu-Kenan, 2018; Van der Linden et al., 2020). 또한, 정치적 정보

24) 이러한 양상은 카네만과 트버스키(Kahneman and Tversky, 1979)나 트버스
키와 카네만(Tversky and Kahneman, 1981)이 제시하는 전망 이론(prospect 
theory)으로 구체화된 바 있다. 전망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익보다 손실
에 훨씬 민감하며 이익이 강조될 경우 안전한 선택을, 손실이 강조될 때에는 
위험한 선택을 선호한다. 이는 손익과 확률을 프레이밍하는 방식에 따라 기
존의 효용 극대화 이론에서 비합리적이라고 여겨졌던 선택이 유도될 수도 있
다는 점을 의미한다.

25) 베린스키(Berinsky, 2017)는 이를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 잡는 정보들을 결합
하여 ‘평균을 내는’ 과정이라고 일컬은 바 있다.

26) 동기 부여된 추론에 대해서는 쿤다(Kunda, 1990), 동기 부여된 추론과 여론
의 관계에 대해서는 스트릭랜드 외 2인(Strickland et al., 2011) 참고.

27) 이와 같은 편향은 환경, 복지, 보건 등 다양한 정책적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James and Van Ryzin, 2017; Druckman and McGrath, 
2019; Macguire et al., 2022).



- 25 -

는 미디어와 정치 엘리트에 의하여 특정 방향으로 프레이밍되어 확산되

기도 한다(Zaller, 1992). 정치적 정보는 정치적 레토릭(rhetoric)으로 사용

되거나 정파와 정당의 정책적 근거로 활용되기 위하여 일부분이 강조, 

또는 생략될 여지가 큰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정보는 정치 엘리트가 의

도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유도될 수 있다. 

국제비교지수는 위와 같은 주관적인 해석에 더욱 ‘취약한’ 정치

적 정보다. 국제비교지수는 여타의 정치적 정보와 달리 종합적인 사실이

나 구체적인 사건의 맥락이 제시되지 않는다. 지수가 제시하는 것은 평

가 기준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이 기록한 순위, 혹은 카테고리

(category)까지이며 그 이상의 정보는 전혀 담겨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

제비교지수의 어떤 부분을 얼마나 받아들여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온

전히 정보 수용자의 몫이다. 똑같은 점수와 순위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적 기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비교지수 

자체가 그다지 구체성이 높지 않은 수치적 정보이기에 정보가 확산되기 

이전에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여 프레이밍하기도 용이하다. 랭킹이 나열

된 표에서 의도적으로 특정한 우열 관계를 강조하거나 구체적인 정보를 

몇 가지 제시해 연결시키는 것만으로 손쉽게 원하는 해석을 유도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제비교지수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

까? 한 가지 눈 여겨 봐야 할 지점은 비교의 대상이다. 인간은 자기 자

신의 의견이나 능력을 평가하려는 욕구를 끊임없이 가지며 최대한 비사

회적인 방식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스스로를 평가하는 경향을 띤다. 

하지만 이렇게 타인에 의존하지 않은 객관적인 평가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차선책으로 비교를 통하여 스스로를 평가한다

(Festinger, 1954). 그런데 이 때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자신과 가장 비

교할 만한 대상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다분히 자의적으로 설정된다

(Wood 1989, 231). 예컨대 누군가가 자신과 가장 비슷한 대상과 비교하

여 스스로를 평가하려고 한다면 어떤 특징을 바탕으로 비슷함을 정의 내

릴지, 그리고 비슷한 비교 대상을 어디서 찾아낼지 주관적으로 설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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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스스로가 설정한 비교의 기준에 따라 비

교의 성질과 결과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주관적으로 정

해진 비교의 준거점이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 비교의 내용과 결론, 심지

어 개인의 행동까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과 가장 비슷한 대

상을 찾아서 비교를 한다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게 되

며 원래 자신보다 훨씬 나은 대상과 비교한다면 자존감이 저하되지만 자

기향상이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강혜자, 2016). 또한, 비교 대상

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자존감이나 권력 관계가 달려있

는지에 따라서 자기평가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한다(Tesser, 1988). 

그렇다면 국제비교지수를 접한 개인들이 설정할 수 있는 비교의 

준거점은 무엇일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타자 모

두를 비교의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자기 비교

(self-comparison)’와 ‘사회 비교(social comparison)’ 모두를 수행한다. 

자기 자신과 비교할 때에는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거나 자신의 목표, 즉 

이상적으로 바라는 나의 모습과 비교한다. 타인과 비교할 때에는 자신을 

중심에 놓고 비교의 준거점이 될 외부 대상의 외연과 내포를 주관적으로 

정한다. 

위와 같은 원리를 적용해본다면 개인들이 일상적으로 자기 비교와 

사회 비교를 수행하는 것처럼 국제비교지수를 접한 이들도 자국 비교와 

세계 비교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자국 비교에서 대중은 특정 시점의 

자국, 혹은 자국이 내세운 정책적 목표와 현재 자국의 상태를 비교한다. 

반면, 세계 비교에서는 타국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자국이 얼마나 앞질

렀는지, 혹은 뒤쳐졌는지를 판단한다. 이와 같은 ‘~보다 잘했다’, ‘~

보다 못했다’라는 인식은 ‘이만하면 잘했다’, ‘이 정도는 심각하

다’, ‘이 성과는 대단하다’ 등을 판단하게 만든다. 결국, 여러 준거점

을 바탕으로 한 비교는 국가가 기록한 순위가 위신과 지위에 타격을 가

할 만큼 심각한 일인지, 그리고 심각하다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늠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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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제비교지수에서 설정될 수 있는 

비교의 준거점에 대해서 살펴보자. 상술했듯이 인간은 자신의 목표, 즉 

이상적으로 여기는 자신의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카버와 

샤이어(Carver and Scheier, 1990)은 제어 이론(control theory)을 내세우

며 어떻게 사람들이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아 비교를 수행하는지 논한 바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가진 준거가치, 특히 행동 원칙이나 목표

와 현재의 결과를 비교한다. 그런데 대개 자신이 세운 이상적인, 완벽한 

모습과 현재의 자신이 일치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필연적

으로 괴리를 느끼게 되며 이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하려 한다. 

즉, 자신이 세운 목표와 자신의 차이가 자기에 대한 조절과 변화를 가져

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 규범 준수에서 이상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국제 규

범을 준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회원 자격(membership)을 유지하는 것 이

상을 의미한다. 규범 준수는 적극적인 실천으로 달성되는데, 구체적으로

는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개적인 공약을 하고 그에 맞춰 자국의 정책

을 바꾸는 데에 핵심이 있다. 예컨대 파리 협약을 준수하는 국가들은 국

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공개적

으로 발표하여 얼마나 규범에 이바지할지를 약속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서는 비록 선택적이기는 하나 각국의 인권 보호 정책에 

대한 조사를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UNICCPR 16 

Dec. 1966). 그런데 이와 같은 약속은 공개적으로 타국을 향하여 하는 

언사이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세운 이상적 목표이기도 하다. 즉, 각국의 

약속은 규범을 지킨다는 가정 하에 달성할 수 있는 자국의 이상적인 모

습이다. 

국제비교지수의 평가에서도 위와 같은 국가의 약속은 주요한 의미

를 지닌다. 규범 준수에 대한 평가는 규범이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자국

의 정책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를 바탕으로 시행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각국이 규범에 참여하며 내세운 약속, 즉 각국의 이상적인 목표치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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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국가의 약속이 국제비교지수에서 

강조될 경우 정보의 수용자들은 국가의 이상적 목표와 현재의 모습 사이

에 격차가 적지 않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국이 받

은 순위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즉, 국제비교지수를 

접한 대중은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듯 자국의 이상적 모습과 현재

의 성과를 견주며 자국비교를 수행하는 ‘거울 효과(mirror effect)’를 

느낄 수 있다.

세계 비교에서는 어떠한 비교의 기준이 성립할 수 있을까? 상술하

였듯 사회비교에서 타인과 비교를 수행하는 목적이 나름의 객관성을 외

부에서 확보하기 위함에 따라 비교 대상이 얼마나 비교할 만한지가 관건

이 된다. 이 때 비교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기준은 당장 자신의 옆에 있

는 한 두 명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이 속해있는 특정 집단의 구성

원들이 될 수도 있으며, 자신의 주변에 존재하는 인원 전체가 될 수도 

있다.

국가 수준에서 비교 대상이 하나 혹은 소수일 경우 ‘라이벌 효과

(rivalry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집중적으로 의식하는 한 두 국

가만을 자국과 비교가 가능한 국가, 혹은 비교가 필요한 국가로 바라보

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정치에서 서로 뒤쳐지는 것을 경계하는 라이벌 

국가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영국과 프랑스, 인도와 파

키스탄이 대표적인 예시다. 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이나 물리적 대

치를 벌인 경우가 많음에 따라 국제정치학에서는 전쟁 발발 가능성 등 

안보적 맥락에서 라이벌 효과를 연구해왔다(Diehl and Goertz, 2001; 

Thompson, 2001; Valerino, 2003). 그러나 라이벌 관계는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는 안보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폭넓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이화준과 박인조(2019)는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UAE: The United 

Arab Emirates)의 아부다비와 카타르(Qatar)가 국가 정체성 측면에서 경

쟁 관계에 있음에 따라 유사한 문화 정책을 펴 서로를 앞지르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라이벌 관계는 잠재적으로 경쟁의식이나 적대감

을 부추길 수 있음에 따라 실제적인 충돌이 부재한 상태에서도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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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부추길 수 있다.

국가가 패배를 꺼려할 뿐만 아니라 패배를 피하기 위해서 전략적 

행동까지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다. 

예컨대, 구조적 현실주의자들은 “타국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

는 것을” 국가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단순히 잘 하는 것보다 경쟁에

서 이기는 것을 중요시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Snidal, 1991; Greico et 

al., 1993). 이를 넘어 선행 연구에서는 패배가 미시적 수준에서 수치심을 

자극하고 자국의 심각한 상황을 일깨운다고 주장한다. 머서(Mercer, 

2017)는 정치 엘리트들이 자국의 패배를 곧 자기 자신의 위신과 자존감 

하락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고 하카르비(Hakarvy, 

2000)는 국내 행위자들이 패배를 경험했을 때 모욕을 설욕해야 하기 때

문에 자국의 역량을 강화시킬 심리적 동기를 획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렇게 국가의 패배가 불러오는 효과는 사람들이 국제비교지수를 해석하는 

인지적 과정에서 라이벌 관계, 그리고 그 경쟁에서의 승패 여부를 더욱 

부각하여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비교의 준거점이 조금 더 확장된다면 자국이 속한 특정 집단을 비

교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예컨대, 국제비교지수의 순위를 무형의 집

단, 예컨대 자국이 속한 대륙 내의 국가들과 비교하거나 OECD와 같은 

유형의 집단과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자국과 유사한 국가들, 

혹은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외연을 해당 집단으로 한정하여 인

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국제비교지수의 해석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특정한 집단이 

부각될 수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비슷한 이익, 경험, 사회적 지위를 공

유하는 주변의 친구나 동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의식한다. 그 결과 

집단 내의 다른 사람들과 자신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다면 ‘동료 압력(peer pressure)’이 일어난다. 동료 압력은 심리적 압

박에 의해 주변 대상의 행동을 따라하며 규범이나 규칙에 순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흔히 교육학이나 발달심리학에서 청소년들이 또래의 패

션이나 말투를 모방하는 경향이나 흡연, 음주 등의 비행 행위에 휘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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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론인데 정치학과 사회학에서는 

일반 성인들 또한 자선 행사나 투표에 참여할 때 동료 압력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Rae Clasen and Brown, 1985; Gerber 

et al., 2008; Harden et al., 2008; Sumber et al., 2009; Reyniers and 

Bhalla, 2013). 만약 국제비교지수를 접한 대중들이 동료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면 자국과 유사한 동료 국가들을 눈 여겨 볼 것이고 그들이 바람

직한 정책적 기준에 따라 행동을 변화시키며 앞서나가는 것을 확인한다

면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국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

하고, 알맞은 정책을 추진하여 동료 국가들을 따라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다.

마지막으로 비교의 준거점이 극도로 확장되어 국제비교지수의 평

가 대상이 되는 국가들 전체가 될 수 있다. 국가 전체와 비교할 경우 절

대적인 수치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이 커지는데 대중들은 궁극적으로 자

국이 규범 선진국으로서 상위권에 위치해있는지, 아니면 후진국으로서 

하위권에 위치해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이때, 자국이 하위권에 위치해있

을 경우 대중들은 국제 사회에서 불명예스러운 위신을 얻게 되었다고 판

단하여 ‘낙오자 효과(straggler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대중들은 자

국이 낙오된 국가가 되었을 경우에 국제 사회의 평균 국가들보다도 뒤쳐

져 절대적으로 ‘못난 국가’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기 때문이

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국력을 갖춘 국가들의 경우 하위권을 기록

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비교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던 국가들에게까지 

뒤쳐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큰 위신 하락으로 느껴질 수 있다.

다수의 행동은 규범 자체를 얼마나 진지하게 여겨야 할지와도 연

관되어 있다. 핀모어와 시킨크(Finnemore and Sikkink 1998, 904)가 지적

한 바와 같이 국제 규범은 광범위한 국가들 사이에서 “당연시 여겨질 

때 (achieve a taken-for-granted quality)” 비로소 자리 잡을 수 있다. 

즉, 국제 규범은 다수의 방법이 곧 당연한 기준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성립한다. 그런데 다수의 행동은 규범 자체에 생명력을 불어넣기도 하지

만 준수 여부를 고려하는 국가가 규범이 가진 힘을 평가하는 데에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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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세이건(Sagan, 1996)은 우크라이나가 비확산

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전 세계 국

가들의 전반적인 준수 수준이 명분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반대로 

카네기와 카슨(Carnegie and Carson, 2018)은 국가들의 전반적인 규범 준

수 수준이 낮을 때 각국은 사회적 비판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 하에 의

도적으로 규범을 위반한다는 점을 보인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제

비교지수 정보를 접한 대중들이 다수 국가의 순위와 자국을 비교할 때 

규범 자체가 가진 무게감으로부터 정책적 상황의 심각성을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림 3-1] 비교의 종류에 따른 처치 변수 

정리하자면 국제비교지수를 접한 대중들은 자국 비교와 세계 비교

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자국 비교를 하게 될 경우 자국이 정한 이상적

인 모습, 즉 자국의 목표와 비교하게 되며 이는 거울 효과로 이어진다. 

세계 비교를 할 경우 비교의 준거점은 하나 혹은 소수, 소집단, 그리고 

전체 국가가 될 수 있다. 아주 특정한 소수의 국가와 자국을 비교할 경

우 라이벌 효과가 발생하며 자국이 속한 소집단 내 국가들과 자국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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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할 때 동료 압력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국가와 자국을 비교할 

때 낙오자 효과가 발생한다.

본 논문은 비교의 준거점에 따른 각각의 효과를 설문 실험의 처치 

변수로 삽입하여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한다. 다음 4장에서는 국제비교지

수의 메커니즘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실험에 대해 설명한다. 설문 실험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설명하고 실험의 설계를 제시한 뒤, 수

집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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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국제비교지수와 대중 인식에 대한 실험 

연구

본 논문에서는 국제 규범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국제비교지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 실험을 실시한다. 설문 실험은 여

론 조사에 실험적 디자인을 결합한 연구로써 응답자들에게 여러 종류의 

설문지를 무작위적으로 할당하여 인과 효과를 추론한다(Gaines et al., 

2017). 이는 내생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에 따라 여타의 방법론에 

비해 인과 효과를 탐구하는 데에 유리하며 현장 실험(field experiment)과 

실험실 실험(lab experiment)에 비해 더 쉽게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 설문 실험을 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국제비교지수를 발표하는 기관들은 무작위적으로 규범이나 평가 대

상을 정하지 않는다. 팅글리와 톰즈(Tingley and Tomz, 2022)가 지적한 

것처럼 만약 특정 국가가 규범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무작위적

으로 발생한다면 인과효과만을 따로 떼어내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

나 일찍이 공개해서 망신주기 전략에 주목했던 연구들은 규범 준수를 옹

호하는 행위자들이 무작위적으로 타겟(target)을 정하여 전략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물론, 규범의 위반 여부 자체가 가장 핵심

적일 때도 많지만 전략을 실행하는 행위자와 타겟 국가 간의 정치적 관

계나 기관의 전략적 이해관계 또한 주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Koliev and Lebovic, 2018; Szent-Ivanyi and Timofejvs, 2021). 국제비교

지수 또한 이와 같은 요소들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국제비교지수를 발표

하는 기관이 평가 방식이나 대상을 인위적으로 설정하여 자의적인 프레

이밍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제비교지수를 발표하는 관행이 자리를 잡은 지 그렇게 오

래되지 않았음에 따라 데이터가 충분히 누적되어 있지 않다. 켈리와 시

몬스(Kelley and Simmons, 2019)에 따르면 엄격한 의미에서 국제비교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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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90년대 이후에 등장하였고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159여 개

의 지수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는 충분히 큰 표본이라고 볼 수 없는데 

통제 변수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지수까지 좁힌다면 

표본의 크기는 더욱 줄어든다. 표본의 크기가 통계적 검정력, 특히 2종 

오류의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분석에 있어 치명

적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28) 

셋째, 국제비교지수들은 평가 기관이 자의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

기 때문에 평가 대상과 이슈, 그리고 방식이 동일하지 않다. 어떤 국제

비교지수는 빠짐없이 세계의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지만 특정 

국가들을 제외한 채 지수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제비교지수가 

평가하는 이슈 영역도 천차만별이며 평가 방식 또한 분류를 통한 서열화

부터 순위 측정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국제비교지수들 간의 이

질성은 표본들 간의 일괄적인 비교를 힘들게 만든다. 

넷째,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크로 

데이터(micro-data)를 찾기 힘들다. 앞서 2장에서 언급하였듯 국제비교지

수의 미시적 수준의 영향은 거의 주목되지 않았으며 여론에 주목한 연구 

또한 드물다. 특히,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효과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질문들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선행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에서는 네 종류의 메커니즘을 조작화하여 질문을 구성한 

경우를 찾을 수가 없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는 설문실험은 2021년 2월에 실시되었으며 총 

2164명의 한국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추출은 

설문조사 업체인 (주) 엠브레인의 패널을 활용하였다. 또한, 한국의 인구

학적 구성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성별, 연령대, 지역에 따라 층화표집추

출(stratified sampling)을 실시하였다.29)

실험에서 응답자에게는 기후 변화 정책에 대한 가상의 지수를 제

공하였다.30) 지수는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신문기사의 형태로 제공하였

28) 표본의 크기와 통계적 검정력, 그리고 2종 오류에 대한 내용은 아코벵
(Akobeng, 2016) 참고.

29) 표본의 기술 통계량은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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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여기에는 가상의 지수인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WCRI: World 

Climate chagne Response Index)”에서 한국이 기록한 순위를 담았다.31) 

실험의 처치에 따라 헤드라인과 기사 내용은 다르게 구성하였다. 통제 

집단에는 한국이 110개의 나라들 중 중위권 정도의 성적인 51위를 기록

했다고 설명하였고 처치 집단에 제시한 글에서는 이에 정보를 추가하거

나 변화시켰다. 거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처치 집단에는 CCPI가 한국

이 국제 사회에 약속한 탄소 감축량을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반영하여 측

정하였으며 한국이 이를 달성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설명하였다. 라이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처치 집단에는 한국의 순위가 주요 라이벌 국가인 

일본보다 20위가 낮다고 설명하였으며 동료 압력을 알아보기 위한 처치 

집단에는 한국이 비슷한 경제 규모의 OECD 선진국들보다 20위가 낮다

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낙오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처치 집단에는 

아예 순위를 낮춰 한국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순위인 89위를 차지했다

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각 효과가 대칭적으로 나타나 한국이 좋은 순

위를 기록했을 때에도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각 

비교 대상들보다 더 나은 순위를 기록한 경우도 처치하였다.32) 

일반적으로 정보에 대한 태도는 메시지의 발신자(sender)의 권위에 

따라서 달라진다(Ohanian, 1999; Cialdini, 2001). 이에 따라 국제비교지수

30) 사이몬 외 3인(Simon et al., 2018)에 따르면 양극화(polarization)가 지나치게 
심한 정치적 이슈일 경우 질문과 상관없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서 응답하는 
일이 많다. 물론,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국제비교지수의 메커니즘이 강하다
면 이러한 경우에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지만 극단적인 답변들에 의해 처치 
변수의 효과들이 과소평가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타날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대중들이 전혀 공감하기 힘들 정도로 잘 알지 
못하는 이슈일 경우 응답자들이 제시문을 이해하지 못해 무작위적으로 답변
을 할 가능성이 있고 안보나 민주주의처럼 같이 지나치게 한국적 특수성이 
강한 이슈일 경우 실험이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을 획득하기 힘들다. 
기후변화는 잘 알려진, 일반적인 이슈인 동시에 한국인들 사이에서 지나치게 
양극화되지 않은 이슈임에 따라 위와 같은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Choi, 2020).

31) 실험이 제시되기 전에는 해당 정보가 가상의 정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 
모든 실험이 종료된 이후에 지금까지 제시문에서 기사로 제시되었던 정보들
이 모두 가상의 지수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32) 제시문의 구체적 내용은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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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목했던 선행연구에서도 지수를 발표하는 기관이 공개되는지, 그리

고 공개된다면 누구인지에 따라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고 지적하였다(Kelley and Simmons, 2019). 국제비교지수의 출처를 생략

하거나 특정 기관으로 고정시킨다면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비교지수의 출처를 무작위적으로 변화시켜 제시하였

다. 처치 변수를 위한 제시문에 뒤이어 두 번째 문단에서 국제비교지수

를 발표한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각각 정부 기관(미국 

국무부), 국제기구(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그리고 비정부기구(가상의 기구인 CRP(Climate Reality 

Project))였다.

기후 변화 이슈만을 이용한 실험은 완전한 외적 타당성을 지닌다

고 볼 수 없다. 기후변화 이슈의 특성이 실험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사람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이슈이다. 그러

나 기본적으로 한국은 제조업 산업이 발달하였고 도시 인구가 많다. 때

문에, 대중들의 입장에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어렵지는 않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을 지적하는 국제비교지

수를 접했을 때 비교적 더 많이 공감을 하거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쉽

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슈 영역이 바

뀌어도 결과가 강건하게 도출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데이터는 앞선 

실험에 참여한 응답자들에게 기억을 희석시키기 위한 더미(dummy) 질문

들을 여러 개 던진 후 다시 실험을 진행하여 수집하였다. 이슈를 장애 

인권으로 바꿔 이를 측정하는 가상의 지수를 제시하였고 지수의 이름과 

국제비교지수의 발표 기관 이외에 다른 요소는 앞선 실험과 똑같이 유지

하였다. 장애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중요한 인권 이슈인 동시에 

대중들이 이해하기 힘든 낯선 이슈는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자주 회자된 

바는 없다. 또한, 이는 기후변화보다 한국적 특수성이 훨씬 덜 나타나는 

이슈이기도 하다.

실험 실시 전 응답자들이 규범 준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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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한국은 국제사회가 요

구한다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감축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

다.”라는 제시문에 얼마나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 물었고 이를 5점 리

커트(Likert) 척도로 답하게 물었다. (1. 아주 반대한다, 2. 반대한다, 3. 

보통이다, 4. 찬성한다, 5. 아주 찬성한다) 해당 질문은 장애 인권에 대해

서 똑같이 물어 실험 참여자들에게 응답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실험 중

간마다 ‘본 문항을 절대로 체크하지 마시오,’ ‘앞선 문항에서 질문하

였던 정보는 무엇이었습니까?’ 등의 질문으로 주의 점검(attention 

check)을 실시했고 해당 문항을 통과하지 못한 응답자들은 데이터 수집

에서 제외하였다. 실험 실시 이후에는 연령, 성별,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에 대한 인구학적 정보를 답하도록 하였다.33)

본 실험에서는 우선 한국의 순위 정보가 응답자들에게 시각적으로 

자극이 되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한국이 기록한 성적이 생각보다 높은 

것 같은지, 혹은 낮은 것 같은지 물었다.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기

록되었다. (1. 생각보다 아주 낮다, 2. 생각보다 다소 낮다, 3. 보통이다, 

4. 생각보다 다소 높다, 5. 생각보다 아주 높다.) 응답 데이터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ordinal logistic regressio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34) 그 

결과는 [그림 4-1]과 같다. 분석 결과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

거나 일본보다 순위가 낮았을 때 모두 처치 집단의 응답자들은 통제 집

단의 응답자들보다 순위가 더 낮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즉, 거울 효과와 

라이벌 효과는 사람들로 하여금 순위를 더 높거나 낮게 인식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순위가 동료 국가들보다 낮았을 때와 전체 국가들보다 

낮았을 때 응답자들은 순위가 비교적 낮다고 여겼다. 이는 동료 압력과 

33) 연령은 자신의 나이를 숫자로 응답하게 하였고 소득 수준은 3000만 원 이하
부터 1000만원 단위로 총 9개의 구간을 제시한 뒤 이에 응답하게 하였다. 교
육 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2년제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석사 졸업,’ ‘박사 졸업 이상’ 중 하나를 택하게 하였다. 

34) 표집 당시 고려하지 않아 무작위적으로 배정이 이뤄지지 않은 교육 수준, 
소득, 정치적 지향 (보수적 혹은 진보적), 직업을 통제하였다. 실험 전에 확인
하였던 국제 규범 준수에 대한 압력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국제비교지수
의 정보 출처 또한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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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오자 효과가 시각적 자극을 가하여 순위가 생각보다 낮다고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제비교지수가 정말로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는지 확인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생각보다 순위가 낮다

고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치

부할 수도 있으므로 시각적 자극이 곧 대중의 인식 변화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처치 변수로 인해 국가의 규범 준수 수준을 

더 혹은 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본 실험에서는 응답자들에게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로 미루어 보았

Note: 오즈비(odds ratio)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하였다.

[그림 4-1]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모델 :

 한국이 기록한 국제비교지수가 생각보다 높은가, 혹은 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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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

고 이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2.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심각하다, 5. 아주 심각하다) 

이를 통해 한국이 비교의 준거점보다 낮은 성적을 기록했을 때 거울 효

과, 라이벌 효과, 동료 압력, 그리고 낙오자 효과가 나타나 응답자들이 

정책적 상황을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게 되는지 확인하였다. 순서형 로지

스틱 회귀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4-2]와 같다. 거울 효과와 라이벌 효

과, 그리고 동료 압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이는 비교의 준거점이 자기 자신의 목표, 라이벌 국가, 동료 집단으로 

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하였다.

[그림 4-2]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모델 :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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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어도 규범 미준수에 대한 심각성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교의 준거점이 평가 대상이 되는 국가 전체로 확대

되었을 때 응답자들은 정책적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느꼈다. 즉, 낙오자 

효과는 국가의 규범 준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오자 효과가 통계적 유의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유의성까지 가지

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계 효과(marginal effect)를 분석하였다.35) 낙

오자 효과에 노출되었을 때 응답자들이 ‘전혀 심각하지 않다’를 응답

할 확률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응답

을 체크한 응답자들이 극히 적었던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다. 이와 더

불어 ‘다소 심각하다’를 응답할 확률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

하지 않다. 하지만 ‘별로 심각하지 않다’를 응답할 확률이 약 1.6% 줄

어들었고 ‘보통이다’를 응답할 확률은 약 8.5%가 감소하였다. ‘아주 

심각하다’를 응답할 확률은 약 7.6%가 증가하였다. 이는 낙오자 효과가 

실질적으로 유보적 태도를 취할 확률은 감소시키고 전반적인 여론은 정

책적 상황을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 ‘다소 심각하다’를 응답할 확률은 그대로인 채 ‘보통이

다’를 응답한 확률이 줄어드는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를 응답할 확

률이 늘어나는데 이는 응답의 전반적인 분포 상 ‘봉우리’는 거의 일정

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응답의 추세가 유보에서 다소 심각하다

로 조금씩 이동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결과는 장애 인권 이슈를 실험에서도 강건하게 나타났

다. 분석 결과는 [그림 4-3]과 같은데 약속한 목표, 라이벌 국가, 동료 집

단과의 비교는 사람들의 정책적 상황의 심각성 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 전체와의 비교에서 정책적 상황의 심각성

인식에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이 하위권을 기록하였을 때에 사람들은 

장애인권 정책의 수준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였고 실질적 유의성은 기

35) 낙오자 효과와 이후 분석하는 각 처치들의 한계효과를 분석한 결과들은 모
두 부록에 별도로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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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변화 이슈에서보다도 더 크게 나타났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를 

응답할 확률은 0.4% 가량으로 아주 미세하게 줄었고 ‘다소 심각하다’

를 응답할 확률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별로 심각하

지 않다’를 응답할 확률은 3.6% 감소하였다. 무엇보다도 ‘보통이다’

를 응답할 확률은 무려 약 16%가 감소하였으며 ‘아주 심각하다’를 응

답할 확률은 약 19%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비교의 준거점들에 비해 한국이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을 

때에도 대칭적으로 효과가 나타날까? 이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4-4]와 

같다. 비교 대상을 국가 전체로 놓고 한국의 높은 순위를 언급하는 것만

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으며 y축은 각 처치의 비교 준거점이다.

[그림 4-3]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모델:

 한국의 장애인권 정책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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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응답자들은 정책적 상황을 덜 심각하게 여겼다. 즉, 한국이 상위권

을 기록하자 낙오자 효과와는 대칭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한계 효과를 

측정한 결과 한국이 상위권을 기록했을 때 ‘전혀 심각하지 않다’를 응

답할 확률은 미미한 수준(0.2%)으로 늘었다. 그러나 ‘별로 심각하지 않

다’를 응답할 확률은 5%가 증가하였으며 ‘보통이다’를 응답할 확률

은 무려 13.4%가 증가하였다. ‘다소 심각하다’를 응답할 확률은 13%, 

‘아주 심각하다’를 응답할 확률은 5.7% 감소하였다. 이는 한국이 상위

권을 기록했을 때에는 원래라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유보적 입

장을 가졌을 응답자들이 정책을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쪽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상위권을 기록했을 때의 효과는 이슈가 변화하여

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실질적 유의성 또한 존재했

다.36)

OECD 국가들보다 순위가 높다고 말했을 때도 응답자들은 정책적 

상황이 덜 심각하다고 느꼈다. 한계 효과를 측정한 결과 ‘전혀 심각하

지 않다’를 응답할 확률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별로 심각

하지 않다’를 응답할 확률은 3.7% 증가하였으며 ‘보통이다’를 응답

할 확률은 11% 증가했다. 반면, ‘다소 심각하다’를 응답할 확률은 약 

10%, ‘아주 심각하다’를 응답할 확률은 약 5% 감소하였다. 그런데 이

와 같은 결과들은 이슈가 변화하였을 때 강건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동료 집단과의 비교에서 한국의 우위가 가져다주는 효과는 기후변화 이

슈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다른 비교의 준거점들은 한국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때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았다. 일본

보다 순위가 높을 때에 사람들은 한국의 정책적 상황이 덜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또한, 약속한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정보도 사람들의 인

식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이 결과들은 장애 인권 이슈에서도 강건하게 

나타났다.

이외에 본 연구에서 규범에 대한 태도, 연령, 성별, 교육 수준, 소

36) 한국이 더 나은 성적을 기록할 때에 대하여 장애 인권 이슈를 활용해 강건
성을 실험한 결과는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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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수준, 국제비교지수 발표 기관 등이 정책적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봤다. 기후변화 이슈를 바탕으로 한 실험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4-5], 장애인권을 바탕으로 수행한 실험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4-6]과 같다. 먼저, 두 실험에서 모두 교육 수준은 정책적 심각성

을 인식하는 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표 기관이 정책적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국제비교지수의 발표 기관을 타국의 

정부 기관,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로 바꾸어 제시하여도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와 심각성 인식에 아무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

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으며 y축은 각 처치의 비교 준거점이다.

[그림 4-4]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델: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한국이 더 높은 순위 기록할 때) 



- 44 -

러한 결과는 기후변화 이슈를 배경으로 한 실험과 장애인권 이슈를 배경

으로 한 실험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은 기후변화정책지수를 활용한 실험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효과를 만들어냈다. 다만, 한계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미치

는 실질적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를 기록

할 확률은 0.002%가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미미했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를 응답할 확률과 ‘보통이다’를 응답할 확률은 각각 0.05%, 

0.19% 감소했다. ‘다소 심각하다’를 응답할 확률은 0.14% 증가했으며 

‘아주 심각하다’를 응답할 확률은 0.1% 증가했다.37) 게다가 연령 변수

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다.

[그림 4-5] 기타 변수에 대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델: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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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애인권 이슈를 바탕으로 한 실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

를 만들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연령은 국제비교지수

를 통해 정책적 심각성을 읽어냄에 있어 효과를 발휘하는 변수라고 볼 

증거가 충분치가 않다. 

반대로 장애 인권 이슈를 바탕으로 한 실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효과를 만들어낸 변수들이 있었다. 먼저 소득 수준의 경우 한 단

위 증가할 때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

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앞서의 연령 변수와 마찬가지로 실질

적 변화의 크기는 작았다. 한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의 경우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를 응답할 확률은 

0.001%, 그리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와 ‘보통이다’를 응답할 확률

은 0.14%, 0.7% 증가하였다. ‘다소 심각하다’와 ‘아주 심각하다’를 

응답할 확률은 각각 0.5%, 0.4% 감소하였다.38) 정치적 성향도 마찬가지

로 진보에서 보수로 한 단위 이동할 때마다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 또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

다. 한계효과를 분석한 결과‘전혀 심각하지 않다’를 응답할 확률은 

0.03%, ‘별로 심각하지 않다’를 응답할 확률은 0.5% 증가하였으며 

‘보통이다’를 응답할 확률은 2.3% 늘어났다. ‘다소 심각하다’를 응

답할 확률은 1.5% 감소했고 ‘아주 심각하다’를 응답할 확률은 1.3% 

감소했다.

 한편, 성별은 정책적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변수였으며 이는 기후변화 이슈를 배경으로 

한 실험과 장애인권 이슈를 배경으로 한 실험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나타

났다. 한계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 이슈를 배경으로 한 실험에서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전혀 심각하지 않다’를 응답할 확률이 0.5% 

낮았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와 ‘보통이다’를 응답할 확률은 1.3%, 

37) 이는 연령이 1단위, 즉 한 살 늘어날 때의 한계효과를 측정한 것이다.
38)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은 3000원 미만부터 1000만원 단위로 총 9개의 

구간을 만들어 측정하였다. 한계 효과는 소득 구간이 한 단위 넘어갈 때마다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것이다.



- 46 -

그리고 4.8% 더 낮았다. 반면, ‘다소 심각하다’와 ‘아주 심각하다’

를 응답할 확률은 각각 3.7%, 2.4% 더 높았다. 장애인권 이슈를 배경으

로 한 실험에서는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전혀 심각하지 않다’를 응

답할 확률이 0.6%, ‘별로 심각하지 않다’와 ‘보통이다’를 응답할 확

률이 각각 0.9%, 4.3% 더 적었으며 ‘다소 심각하다’와 ‘아주 심각하

다’를 응답할 확률은 2.8%, 그리고 2.4% 더 컸다.

위의 변수들과 달리 규범에 대한 태도는 두 실험에서 모두 심각성

의 인식에 있어 현저한 변화를 만들어냈다. 한계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

후변화 이슈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전혀 심각하지 않다’를 응답할 확

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다.

[그림 4-6] 기타 변수에 대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델:

한국의 장애 인권 정책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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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0.2%, ‘별로 심각하지 않다’를 응답할 확률은 5.9%가 감소했고 

‘보통이다’를 응답할 확률은 무려 22%가 감소했다. ‘다소 심각하

다’를 응답할 확률과 ‘아주 심각하다’를 응답할 확률은 각각 17%, 

11%씩 증가하였다. 장애인권 이슈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전혀 심각하

지 않다’를 응답할 확률이 0.3%, ‘별로 심각하지 않다’를 응답할 확

률이 5% 감소하였고 ‘보통이다’를 응답할 확률은 25%가 감소했다. 

‘다소 심각하다’를 응답할 확률은 16%, ‘아주 심각하다’를 응답할 

확률은 14%가 증가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국제비교지수를 통해 

정책적 상황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응답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규범에 

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다. 위의 그래프는 기후변화 이슈를 바탕으로 한 실

험 결과를, 아래의 그래프는 장애인권 이슈를 바탕으로 한 실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그림 4-7] 성별과 처치 변수의 상호작용: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국가 전체가 비교의 준거점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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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태도가 비교의 준거점만큼이나 주요한 변수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39)

실험에서 찾아낸 가장 핵심적인 준거점은 국가 전체이다. 본 논문

에서는 이에 대한 처치 변수가 성별 변수나 국제 규범에 대한 태도 변수

와 결합했을 때 상호작용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성별과의 상

호작용을 분석한 바는 [그림 4-7]과 같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상호 작

용항의 통계적 유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즉, 본 논문에서 찾아낸 주

요한 비교의 준거점이 가져다주는 효과의 크기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나지 않았다. 국제 규범에 대한 태도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그

림4-8]과 같은데, 여기서도 상호 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

다. 이는 성별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규범에 대한 태

도에 따라 비교의 준거점이 만들어내는 효과의 크기가 달라지지는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종합적으로 볼 때 앞서 확인한 성별 변수와 

규범에 대한 태도 변수는 비교의 준거점과 맞물려 정책적 상황의 심각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일반 대중들 전반적인 수준에서 효과를 발휘

한다.  

본 실험에서 우려될 수 있는 지점 하나는 처치 정보의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제시된 처치 정보에서 제시한 내용이 한국을 지나치게 

고평가, 혹은 저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 응답자들은 신뢰성이 낮은 

정보라고 판단하거나 아예 가상의 거짓 정보라는 점을 알아차릴 수도 있

다. 예컨대, 낙오자 효과를 검증하는 정보인 하위 25%의 순위(89위)는 한

국의 국제적 위상과 지나치게 괴리가 큰데, 이러한 괴리가 정보의 신뢰

성을 감소시킬 경우 실험적 조건의 현실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실험에서 제시한 정보를 응답자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여길 경우 

무작위적으로 응답을 체크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처치군에 제시한 정

39) 이는 앞서 확인한 정치적 성향이 그다지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한 
것과 비교할 만하다. 많은 경우 정치적 성향, 그리고 국제 규범에 대한 태도
나 규범적 의제에 대한 태도는 상관관계를 가진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국
제비교지수의 메커니즘에서 두 변수가 별개로 움직이며 지수의 효과가 이념
적 성향에 민감하기보다 규범에 대한 태도에 민감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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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면 통제군과 

처치군에 제시한 정보의 신뢰성에 차이가 생겨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40)

40) 물론, 정보의 신뢰성 감소가 국제비교지수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또 다
른 효과이거나 비교의 준거점이 대중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세부적인 메커
니즘 중 하나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본 실험에서 
처치 효과에 의해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감소한다면 조작에 의한 오류와 국
제비교지수의 효과를 뚜렷하게 분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을 다소 유보할 수밖에 없다.  

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다. 위의 그래프는 기후변화 이슈를 바탕으로 한 실

험 결과를, 아래의 그래프는 장애인권 이슈를 바탕으로 한 실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그래프 중

간 세로로 그려진 실선은 1을 표시한 것이며 두 모형에서 오즈비의 신뢰구간이 지나치게 넓어 가

독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중심축을 편향시켜 표시하였다.

[그림 4-8] 국제 규범에 대한 태도와 처치 변수의 상호작용:

국가 전체가 비교의 준거점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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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확인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응답자들에게 기사에서 제시한 

지수들이 얼마나 신뢰 가능한지 물었다.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기록

되었다. (1. 전혀 신뢰할 수 없다, 2. 별로 신뢰할 수 없다, 3. 보통이다, 

4. 다소 신뢰할 만하다, 5. 매우 신뢰할 만하다.) 이를 분석한 바는 아래

의 [그림 4-9]와 같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통제군과 처치군에 배치된 

응답자들이 정보의 신뢰성을 다르게 평가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예외로 약속한 목표를 지켰다는 정보를 순위와 함께 제시한 경우 

정보의 신뢰성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해당 처치는 신뢰도를 감소시키

기보다 오히려 응답자들로 하여금 제시문에 제시된 지수를 오히려 조금 

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으며 y축은 각 처치의 비교 준거점이다. 비교의 준

거점보다 낮은 경우는‘(Low)’, 비교의 준거점보다 높은 경우는 ‘(High)’와 함께 표기하였다. 

[그림 4-9]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델:

기사에서 제시한 기후변화정책지수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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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신뢰 가능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으며, 무엇보다도 앞서 제시한 바

와 같이 해당 처치를 통해 조작화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1)  

실험 결과를 정리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비교지수 정보에

서 국가의 공개된 약속을 강조하며 이와 비교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을 

크게 바꾸지 못했다. 공개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와 약속을 지켰을 

때 모두 사람들이 정책적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변화하지 않았다. 둘째, 라이벌 국가와의 비교 또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에 전혀 효과가 없었다. 라이벌 국가보다 더 높은 성적

을 기록한 경우와 더 낮은 성적을 기록한 경우 모두 사람들이 정책적 상

황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변화하지 않았다. 공개된 약속과의 비

교, 그리고 라이벌과의 비교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과는 기후변화 이슈

와 장애인권 이슈 모두에서 똑같이 나타났다. 셋째, 동료 집단과의 비교

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었으나 이는 기후변화 이슈에 한정해서 나타났

으며 국제비교지수가 의도한 바대로 규범을 더욱 준수하게 만들지도 않

았다. 사람들은 동료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동료 집단을 앞

질렀을 때에 더 ‘안도’했다. 마지막으로 평가 대상이 되는 국가 전체

와의 비교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었다. 국가들 전체에 비해 성적이 낮

을 때에는 사람들이 정책적 상황을 더 심각하게 여겼다. 반대로 국가들 

전체에 비해 성적이 좋을 때에는 사람들이 정책적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

는 정도가 덜했다. 이 같은 대칭적 효과는 두 이슈에 걸쳐서 강건하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주목한 비교의 준거점 이외에 연령, 소득 수준, 교육 

41) 이와 함께 장애 인권 이슈에 대해서도 같은 분석을 진행하였다. 응답자들에
게 제공한 질문은 기후변화 이슈에서와 같았고(위 기사에서 제시한 장애인권
지수가 얼마나 신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또한 리커트 척도로 기
록되었다. 분석 결과는 부록에 첨부한 바와 같다. 장애 인권 이슈에서 정보
의 신뢰성의 변화가 일어나긴 했으나 처치에 제공한 정보가 덜 신뢰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다. 이는 이슈의 변화에 따른 
강건성을 분석한 실험에서도 현실감의 결여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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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정치적 성향 등의 변수에 의해 정책적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달라지지는 않았으며,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크기는 미미하였다. 

그리고 정책적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는 발표 기관이 정부 기관, 국제

기구, 비정부 기구로 변화하여도 발표 기관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을 때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에 반해 

두 실험에서 모두 성별에 따라 정책적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비교의 준거점 이외의 변수 중 두 이슈에 걸쳐 강

건하게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변수는 

개별 응답자가 사전에 가지고 있던 규범에 대한 태도였다. 규범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주어진 실험적 조건에서 제시한 정보를 접한 뒤 정

책적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컸다. 하지만 성별 변수와 규범

에 대한 태도 변수는 본 논문에서 찾은 주요한 비교의 준거점인 국가 전

체와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작동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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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함의

국제비교지수는 국제정치의 고전적 난제인 준수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광받는다. 국제 규범을 강제할 수 있는 권위체가 부

재한 가운데 단순한 수치만으로 국가의 규범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방

법이기 때문이다. 국제정치학에서 국제비교지수가 가진 지수 권력에 주

목했던 여러 연구들이 지수들이 실제로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는 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해왔다. 그리고 이들은 국제비교지수가 국제 사

회의 사회적 압력을 불러일으키고 각국의 정치 엘리트로 하여금 자국의 

위신과 지위를 의식하게 하여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킨다고 논의해왔다. 

국제비교지수가 가진 힘과 메커니즘이 대략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국제비교지수가 언제, 어떻게 국가의 행동을 바꿀 수 있

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싸인 부분이 많다. 특히, 국제비교지수가 국내 정

책 형성 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힘은 비교적 적게 논의되어왔으며 정

치 엘리트에 정책적 요구를 할 수 있는 일반 대중의 인식은 더더욱 주목

을 받지 못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 논문은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실험을 실시하여 어떤 종류의 비교가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탐구하였다. 비교의 준거점이 자국의 목표, 라이벌 

국가, 동료 집단, 그리고 국가 전체로 변화할 때 국제비교지수를 접한 

대중들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대중들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비교의 기준은 국가 전체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체와 비교하여 상위권을 기록했을 때와 하

위권을 기록했을 때 모두 대중들이 정책적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

도가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여러 이슈에 걸쳐서 강건하게 나타났

다. 국제비교지수에서 동료 집단과의 비교는 사람들의 인식을 크게 바꾸

지 못했다. 다만, 기후변화 이슈에 한정하여 동료 집단보다 자국이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을 때 사람들은 정책적 상황을 덜 심각하게 여겼

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자국의 목표나 라이벌 국가를 핵심적인 비교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두 비교의 기준점은 모든 이슈에 걸쳐 효과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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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그 효과가 극히 미미했다. 자국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목표를 달성

하거나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라이벌 국가보다 성적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 모두 대중들의 정책적 상황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

았다. 그 이외의 변수 중 성별, 그리고 응답자들이 규범에 대한 태도가 

정책적 상황의 심각성 인식에 영향을 주었지만 해당 변수들은 본 논문에

서 확인한 주요한 처치 변수와 상호작용 효과를 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실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선, 대중들의 

인식을 바꾸지 못하는 비교의 준거점들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본 실

험이 오직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비교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앞서 3장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이전까지 국제정치학에서는 국가들이 패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

며 패배의 경험이 국가 내 행위자들의 모종의 수치심까지 안겨줄 수 있

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동아시아의 지역적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은 현실

에서나 국제정치학적으로 유명한 라이벌 관계였고 어떻게든 일본에 패배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추격에 몰두하는 모습은 한국에 대한 일반적

인, 혹은 상식적인 이미지에 가까웠다(Lim and Tanaka, 2022). 실제로도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는 레토릭은 스포츠 경기부터 정책적 성과까지 여

러 영역에 걸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미사여구였다.42) 그러나 본 실험에

서 한국인들은 일본과의 비교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일본보다 앞선 

성과를 거둬도 한국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일본보다 못한 

성적을 내도 한국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이는 적어도 국

제비교지수에서, 더 넓게는 규범의 준수 측면에서 일본은 더 이상 한국

인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론적 차원에서 실험이 실시된 시기의 특수성은 

라이벌 효과가 국제비교지수의 메커니즘에서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더욱 

강력하게 드러낸다. 실험이 실시되었던 문재인 정권 시기 한국은 일본과 

42) 실제로 한국의 각종 미디어에서 한국이 기록한 특정한 지수나 점수, 등수 
등을 일본과 비교하는 미디어의 보도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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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면에서 부딪히고 있었다.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판결부터 시작된 

갈등이 한일 무역 분쟁,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종료 선언까지 이

어지는 등 한국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과거사 문제가 경제, 안보

의 영역까지 번지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총체적으로 악화되었다.43) 그리

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한국의 일반 대중들이 일본에 가지는 감정까지 

악화시키기도 하였다.44)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실험에

서 대중들이 일본을 비교의 준거점으로 삼은 처치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라이벌 효과가 국제비교지수에서 가지는 의미가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거울효과가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국제비교지수를 접한 일반 대중들이 정책에 대한 자기 교정을 염두에 두

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국제규범지수에서 자국이 설정한 목표와 정

책적 상황 사이의 간극은 일반 대중들에게 자극을 주지 못한다. 다만, 

이것이 자국의 목표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국제 규범에서의 목표라서 나타나는 현상인지는 분명하지 않음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자국이 공개적으로 내세운 약속을 일반 대중들이 주

요한 비교의 준거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조금 더 깊은 이론적 

함의를 시사한다. 국제정치학자들은 일반 대중들 또한 자국의 위신을 중

요하게 고려하며 정치 엘리트가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내세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후폭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

을 지적해왔다(Tomz, 2007; Brutger and Kertzer, 2018; Tingley and 

Tomz, 2020). 이렇게 대중들이 위신과 약속에 대해 느끼는 민감성을 전

제로 청중 비용이나 국제 협력에 대한 여론의 태도 등이 더욱 활발하게 

주목받기도 하였다.45) 그러나 본 논문에서 국제비교지수를 활용하여 실

43) 한일 갈등이 악화되었던 과정은 Vekasi(2022) 참고.
44) 손열, “여론조사로 보는 위기의 한일관계: 국민은 변화를 원한다,” 『EAI 

이슈브리핑』, 2020, pp. 1-15. 
45) 예컨대, 위신과 약속, 그리고 청중 비용을 살펴본 대표적인 연구로 Levy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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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실험에서는 정치 엘리트들이 공개적으로 한 약속이 항상 대중들의 

고려사항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는 공개적 약속이 여론

에 미치는 힘이 지금까지 과대평가되지 않았는지, 혹은 공개적 약속이 

여론에 미칠 수 있는 힘이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조건이 존재하는지 확

인할 필요성을 제기한다.46)

보다 핵심적으로 본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은 국제비교지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수치화된 위신과 지위가 대중들에

게 주는 시각적 직관은 강력하다. 앞서 언급하였듯 국제 규범의 영역에

서 위신은 상당히 불확실한 개념이며 개별 국가의 위신은 오로지 관찰된 

몇 가지 행동으로 추론된 것에 불과하다. 즉, 국가들의 입장에서 타국의 

위신은 ‘안개 속에서’ 추측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 자신조차 자신의 행동으로 정말로 위신이 하락할지, 그리고 

하락한다면 얼마나 하락할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나 국제비교지수

는 규범 준수 수준이 불량한 국가가 전체 국가들에 비해서 얼마나 뒤떨

어지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부여하며 행위자들은 단 하나의 숫자를 읽는 

것만으로 자국이 상위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평범하거나 그 이하의 수

준인지 알 수 있다. 국제비교지수는 자국의 공개된 목표나 라이벌 국가, 

혹은 동료 집단과의 세세한 비교보다 더 짧고 간단한 정보임에도 불구하

고 궁극적으로는 훨씬 더 큰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비교지수가 가지는 한계 또한 명확하

다. 실험에서 확인하였듯이 대중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것은 자국이 비교 

대상에 비해 나쁜 성적을 기록했을 때만은 아니었다. 일부 이슈에서는 

동료 집단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정책적 상황을 훨씬 덜 

3인(Levy et al., 2015)나 리와 천(Li and Chen, 2021) 참고. 국제 협력에 대한 
여론의 태도에 주목한 연구로는 밀너와 팅글리(Milner and Tingley, 2013) 참
고.

46) 공개적인 약속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선행 연구들이 본 논문의 연
구와 달리 대부분 미국적 맥락에서 연구되어왔다는 점 또한 고려해볼 만하
다. 일반 대중이 자국 엘리트가 한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국가로서의 
위신이 아닌 패권국으로서의 위신을 유지하기 위한 판단이 아닌지 후속 연구
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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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 여겼다. 무엇보다도 성적이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갈수

록, 그리고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정책적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정도는 점점 떨어졌다. 이러한 지점은 국제비교지수가 규범 준

수 수준이 심각하거나 평범한 국가들의 대중들로 하여금 정책적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미 규범에 맞게 활발하게 정책을 펴고 있

는 국가들에서는 대중들이 오히려 안주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국제비교지수는 규범 준수 수준이 심각한 국가들의 대중들을 자극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주마가편(走馬加鞭)을 할 수는 없다. 또

한, 국가들의 준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국제 규범의 경우 국제

비교지수만으로는 국내적 압력을 한꺼번에 일으켜 규범 자체에 생명력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대중들 또한 국제비교지수에 의해서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관객’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준수의 문제에 주목하였던 연구

들은 여론에 비교적 적은 관심을 보였다. 국제비교지수의 메커니즘에 주

목하였던 연구들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실제로도 

국제비교지수는 규범 미준수 국가의 일반 대중을 겨냥하기보다 정치 엘

리트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혹은 여타의 국내 행위자들을 동

원해낼 수 있는 정치적 집단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일반 대중들 또한 국제비교지수의 의도치 않은 

‘관객’이 될 수 있으며 국제비교지수 정보를 접했을 때 정책적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 대중의 미시적 메커니즘은 실천적 측면에서 국제비교지수를 발표하

는 기관들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준다. 

앞서 언급했듯 본 논문에서는 비교의 준거점만큼이나 국제 규범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주요한 변수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즉, 국제 

규범에 대한 태도가 더 우호적일수록, 혹은 적극적일수록 국제비교지수

를 접한 뒤 정책적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이는 국제비교지

수가 일반 대중들 전체에 일관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기존에 국가 내에 

존재하는 규범의 지지자들을 자극하여 국내정치적 압력을 만들어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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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한다. 첫

째, 비교의 준거점뿐만 아니라 대중의 휴리스틱(heuristic)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주목해야 한다.47) 국제비교지수를 접한 대중들

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수치적 데이터만 보고 자국의 정

책적 상황을 유추한다. 이에 따라 규범 준수 수준에 대해 깊은 사고를 

거쳐 추론하기보다 소수의 정보만을 가지고 생각의 지름길을 만들어 판

단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비교의 준거점은 국제비교지수

를 해석함에 있어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준이지만 휴리스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이외에도 다양하다. 예컨대 국제비교지수에 대한 정치 

엘리트들의 신호(cue)나 감정 등 수많은 요소들이 국제비교지수의 해석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48)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에 주목하여 

국제비교지수 해석의 미시적 메커니즘을 더욱 체계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는 본 논문에서 확인한 이슈 이외에 다른 이슈

에 대해서도 국제비교지수의 효과를 확인해볼 수 있다. 본 논문의 실험

에서 핵심이 되었던 기후변화 이슈는 국제 규범 연구에서 다루는 가장 

주요한 의제 중 하나이다. 또한, 일반 대중의 여론이 정치 엘리트에 대

한 압력으로 이어져 정책 변화로 귀결되는 일련의 과정은 주로 제도적 

민주주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갖춰진 중진국, 혹은 선진국에서 나타날 

여지가 큰데 기후변화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국제정치에서 직면할 수 있

는 대표적인 의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확인한 국제비

교지수의 효과가 얼마나 외적 타당성을 지니는지, 그리고 국제비교지수

의 의제 의존성(issue dependency)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서는 다양한 영역의 이슈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언론

의 자유 등과 같이 민주주의가 잘 갖춰진 선진국의 입장에서 이미 당연

시 되고 있었던 이슈나 실험 대상이 되는 국가 내에서 당파성에 따라 의

47) 휴리스틱 판단에 대해서는 카네만 외 2인(Kahneman et al., 1982) 참고.
48) 엘리트들의 신호가 휴리스틱 해석에 미치는 영향은 가일스와 무라카와(Giles 

and Murakawa, 2002), 감정이 휴리스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던하우
젠(Bodenhausen, 199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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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들이 국제비교지수의 평가로 제시될 때 대중

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분석한다면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셋째, 국제비교지수 정보를 접한 대중들이 실제로 언제, 어떻게 정

치 엘리트의 정책적 요구를 하게 되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 국제비교지수가 시각적으로 직관적인 수치로서 평가 대상이 

되는 국가 전체와의 비교로 대중들의 인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찾아냈

다. 그런데 이러한 미시적 메커니즘은 국내에서 나타나는 긴 정책 변화 

과정 중 한 부분을 포착한 것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국내 정치적 맥락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국제비교지수를 통해 정책적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

한 대중들이 실제로 엘리트와 상호작용하며 정책적 요구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인식 변화, 정책적 요구, 엘리트의 수용까지 

이어지는 기다란 사슬을 잇기 위해서는 국제비교지수를 접한 대중들이 

엘리트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며, 혹은 보상과 처벌을 가해 엘리트

들의 보상체계(pay-off structure)에 영향을 주어 더 높은 수준의 규범 준

수를 요구하게 되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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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메커니즘 제시문

통제 

집단

<한국,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  110개국중 51위 기록>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WCRI)에서 한국이 51위를 기록하였다. 

거울 

효과

<한국,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  110개국중 51위 기록>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WCRI)에서 한국이 51위를 기록하였다. 
해당 조사는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 감축량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반영하여 측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21
년까지 약속한 할당량을 감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  110개국중 51위 기록>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WCRI)에서 한국이 51위를 기록하였다. 
해당 조사는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 감축량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반영하여 측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21
년까지 약속한 할당량을 감축하는 데에는 성공한 것으로 나타
났다.

라이벌 

효과

<한국,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  110개국중 51위 기록>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WCRI)에서 한국이 51위를 기록하였다. 
해당 조사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20단계 위인 31위를 차지하였
다.
<한국,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  110개국중 51위 기록>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WCRI)에서 한국이 51위를 기록하였다. 
해당 조사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20단계 아래인 71위를 차지하
였다.

동료

압력

<한국,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  110개국중 51위 기록>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WCRI)에서 한국이 51위를 기록하였다. 
해당 조사에서 한국은 비슷한 경제 규모의 OECD 선진국들에 
비해 20단계 가량 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  110개국중 51위 기록>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WCRI)에서 한국이 51위를 기록하였다. 
해당 조사에서 한국은 비슷한 경제 규모의 OECD 선진국들에 
비해 20단계 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오자

효과

<한국,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  110개국중 89위 기록>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WCRI)에서 한국이 89위를 기록하였다.

<한국,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  110개국중 21위 기록>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WCRI)에서 한국이 21위를 기록하였다.

[표 부록-1]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제시문 (기후변화 이슈 제시문 첫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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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교지수 

발표 기관
제시문

통제

집단
2번째 문단 내용 없음 (… (중략) …으로 대체)

정부

기관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WCRI)는 미국 국무부에서 세계 주
요 110개국을 대상으로 2년마다 내고 있는 지표로 해당
국의 각종 탄소 감축 정책 분야 전반을 반영하여 산출한
다. 이러한 수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

국제

기구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WCRI)는 UN 세계 환경 프로그램
(UNEP)에서 세계 주요 110개국을 대상으로 2년마다 내고 
있는 지표로 해당국의 각종 탄소 감축 정책 분야  전반
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이러한 수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

비정부

기구

세계기후변화대응지수(WCRI)는 시민 단체인 CRP(Climate 
Reality Project)에서 세계 주요 110개국을 대상으로 2년마
다 내고 있는 지표로 해당국의 각종 탄소 감축 정책 분
야 전반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이러한 수치에 대해 전문
가들은 ….

[표 부록-2] 국제비교지수 발표 기관 통제를 위한 제시문 (기후변화 이슈 제시문 두 

번째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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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 제시문

통제 

집단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에서 한국, 54위 기록해...>

한국이 113개국을 대상으로 산정한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
(WHHEI)에서 54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울 

효과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에서 한국, 54위 기록해...>
 
한국이 113개국을 대상으로 산정한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
(WHHEI)에서 54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사는 한
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장애인 권리 향상 목표를 얼마나 달성
했는지를 반영하여 측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까
지 약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에서 한국, 54위 기록해...>
 
한국이 113개국을 대상으로 산정한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
(WHHEI)에서 54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사는 한
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장애인 권리 향상 목표를 얼마나 달성
했는지를 반영하여 측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까
지 약속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벌 

효과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에서 한국, 54위 기록해...>
 
한국이 113개국을 대상으로 산정한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
(WHHEI)에서 54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조사
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20단계 위인 34위를 차지하였다.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에서 한국, 54위 기록해...>
 
한국이 113개국을 대상으로 산정한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
(WHHEI)에서 54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조사
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20단계 아래인 74위를 차지하였다.

동료

압력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에서 한국, 54위 기록해...>
 
한국이 113개국을 대상으로 산정한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
(WHHEI)에서 54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조사
에서 한국은 비슷한 경제 규모의 OECD 선진국들에 비해 20단
계 가량 뒤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에서 한국, 54위 기록해...>
 
한국이 113개국을 대상으로 산정한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
(WHHEI)에서 54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조사
에서 한국은 비슷한 경제 규모의 OECD 선진국들에 비해 20단
계 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오자

효과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에서 한국, 92위 기록해...>
 
한국이 113개국을 대상으로 산정한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
(WHHEI)에서 92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에서 한국, 24위 기록해...>
 
한국이 113개국을 대상으로 산정한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
(WHHEI)에서 24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 부록-3]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제시문 (장애 인권 이슈 제시문 첫 문단) 



- 79 -

국제비교지수 

발표 기관
제시문

통제

집단
2번째 문단 내용 없음 (… (중략) …으로 대체)

정부

기관

미국  보건사회복지부에서 세계 2년마다 내고 있는 지표
인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WHHEI)는 주요 113개국을 대
상으로 해당국의 각종 장애 인권 정책 전반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는 ….

국제

기구

UN  인권위원회에서 세계 2년마다 내고 있는 지표인 세
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WHHEI)는 주요 113개국을 대상으
로 해당국의 각종 장애 인권 정책  전반을 반영하여 산
출한다.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는 ….

비정부

기구

시민단체인  DiU(Disabled in Us)에서 세계 2년마다 내고 
있는 지표인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WHHEI)는 주요 113
개국을 대상으로  해당국의 각종 장애 인권 정책 전반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세계장애인권리평등지수는 ….

[표 부록-4] 국제비교지수 발표 기관 통제를 위한 제시문 (장애 인권 이슈 제시문 두 

번째 문단)



- 80 -

샘플 수 (N) 비율 (%)

성 별
남성 1096 50.6
여성 1068 49.4

연 령 대
20대 390 18
30대 394 18.2
40대 468 21.6
50대 494 22.8
60대 418 19.4

지 역
서울 398 18.4
부산 140 6.5
대구 101 4.7
인천 128 5.9
광주 64 3
대전 64 3
울산 52 2.4
경기 548 25.3
강원 68 3.1
충북 68 3.1
충남 84 3.9
전북 75 3.5
전남 74 3.4
경북 105 4.9
경남 137 6.3
제주 34 1.6
세종 24 1

[표 부록-5] 표본의 기술 통계량 (성별, 연령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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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수 (N) 비율 (%)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 0.7

고졸 384 17.7
2년제 전문대 졸업 344 15.9
4넌제 대학교 졸업 1177 54.4

석사 졸업 198 9.1
박사 졸업 이상 46 2.1

소 득
3000만원 미만 405 18.7

30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 395 18.3
4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301 13.9
5000만 원 이상 ~ 6000만 원 미만 274 12.7
60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203 9.4
70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미만 206 9.5
8000만 원 이상 ~ 9000만 원 미만 143 6.6
9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97 4.5

1억 원 이상 140 6.5

직  업
농업 / 축산업 / 수산업 / 임업 20 0.9

자영업 150 6.9
판매 / 서비스직 123 5.7
기능 / 숙련공 41 1.9
일반작업직 45 2.1

사무 / 기술직 850 39.3
경영 / 관리직 102 4.7
전문 / 자유직 219 10.1

전업주부 244 11.3
학생 131 6.1

군인 / 경찰 5 0.2
무직 153 7.1
기타 81 3.7

[표 부록-6] 표본의 기술 통계량 (교육 수준, 소득, 직업)



- 82 -

샘플 수 (N) 비율 (%)

정치적 성향
매우 진보적 62 2.9
약간 진보적 605 28.1

중도 972 44.9
약간 보수적 484 22.4
매우 보수적 41 1.9

국제 규범에 대한 태도 (기후변화)
아주 반대한다 3 0.1

반대한다 54 2.5
보통이다 326 15.1
찬성한다 1303 60.2

아주 찬성한다 478 22.1

국제 규범에 대한 태도 (장애인권)
아주 반대한다 4 0.2

반대한다 27 10.2
보통이다 283 13.1
찬성한다 1292 59.7

아주 찬성한다 558 25.8

Note: 국제 규범에 대한 태도는 “한국은 국제사회가 요구한다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

해 탄소 감축을 더 즉각적으로 실천해야 한다./장애인 인권 보장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

로 정책을 펴야 한다.)”라는 말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표 부록-7] 표본의 기술 통계량 (정치적 성향, 국제 규범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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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된 표본 수 (N) 비율 (%)

통제 집단 240 11.1

거울 효과

약속을 못 지켰을 때 248 11.5

약속을 지켰을 때 252 11.6

라이벌 효과

순위가 더 낮을 때 240 11.1

순위가 더 높을 떄 246 11.4

동료 압력

순위가 더 낮을 때 235 10.9

순위가 더 높을 때 244 11.3

낙오자 효과

하위권일 때 220 10.2

상위권일 때 239 11

총합 2164 100

[표 부록-8] 기후변화 이슈를 활용한 실험에서 

각 통제군과 처치군에 할당된 표본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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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된 표본 수 (N) 비율 (%)

통제 집단 244 11.3

거울 효과

약속을 못 지켰을 때 236 10.9

약속을 지켰을 때 265 12.2

라이벌 효과

순위가 더 낮을 때 226 10.4

순위가 더 높을 떄 231 10.7

동료 압력

순위가 더 낮을 때 215 9.9

순위가 더 높을 때 248 11.5

낙오자 효과

하위권일 때 251 11.6

상위권일 때 248 11.5

총합 2164 100

[표 부록-9] 장애 인권 이슈를 활용한 실험에서 

각 통제군과 처치군에 할당된 표본 수와 비율



- 85 -

남성 (%) 여성 (%)

통제 집단 55 45

거울 효과

약속을 못 지켰을 때 47.2 52.8

약속을 지켰을 때 52.4 47.6

라이벌 효과

순위가 더 낮을 때 53.3 46.7

순위가 더 높을 떄 46.3 53.7

동료 압력

순위가 더 낮을 때 46.8 53.2

순위가 더 높을 때 54.9 45.1

낙오자 효과

하위권일 때 52.7 47.3

상위권일 때 47.3 52.7

[표 부록-10] 기후변화 이슈를 활용한 실험에서의 

통제군과 처치군의 균형 표(balance table)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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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통제 집단 18.8 16.7 17.1 23.3 24.2

거울 효과

약속을 못 지켰을 때 14.1 16.9 23 26.2 19.8

약속을 지켰을 때 21 19 22.6 19.8 17.5

라이벌 효과

순위가 더 낮을 때 19.2 12.5 22.5 25.4 20.4

순위가 더 높을 떄 15 22.8 23.6 23.2 15.4

동료 압력

순위가 더 낮을 때 17 17 22.1 23.8 20

순위가 더 높을 때 20.5 19.7 20.9 22.5 16.4

낙오자 효과

하위권일 때 15 16.8 24.5 23.6 20

상위권일 때 21.3 22.2 18.4 17.6 20.5

[표 부록-11] 기후변화 이슈를 이용한 실험에서의 

통제군과 처치군의 균형 표(balance table) (연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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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세종 

(%)

통제 집단 15 5.4 5.4 4.6 3.8 3.3 3.3 24.2 4.2 5.8 3.8 3.8 4.2 5.8 5 1.7 0.8

거울 효과

약속을 못 지켰을 때 19 6.5 2 6.5 1.6 3.2 1.6 28.2 5.2 2 4 4 3.2 4.4 5.2 2 1.2

약속을 지켰을 때 20.6 6 5.2 7.1 2.8 1.2 2.8 25 1.2 1.6 5.6 2 2.4 5.2 7.5 3.6 0.4

라이벌 효과

순위가 더 낮을 때 14.2 8.3 7.5 6.7 3.3 3.3 1.7 25.8 2.5 3.3 2.9 3.3 3.3 4.2 7.5 1.3 0.8

순위가 더 높을 떄 15.9 6.9 5.3 6.9 1.6 4.1 4.9 19.9 2.4 3.7 4.9 3.7 4.1 5.3 7.3 1.6 1.6

동료 압력

순위가 더 낮을 때 21.3 8.5 2.6 3.4 3 1.7 3.4 26.8 3.4 2.1 2.6 5.5 3.8 3.8 6 0.9 1.3

순위가 더 높을 때 18.9 5.7 2 6.6 4.5 3.3 0.8 25 2.5 2 4.5 3.3 3.3 5.7 7.8 2 2

낙오자 효과

하위권일 때 21.8 4.5 3.2 4.5 3.2 2.3 1.8 30.9 4.1 3.2 2.3 2.7 2.7 5.9 5.9 0 0.9

상위권일 때 19.2 6.3 8.8 6.7 2.9 4.2 1.3 22.6 2.9 4.6 4.2 2.9 3.8 3.3 4.6 0.8 0.8

[표 부록-12] 기후변화 이슈를 활용한 실험에서 

통제군과 처치군에 대한 지역별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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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 여성 (%)

통제 집단 50.4 49.6

거울 효과

약속을 못 지켰을 때 45.8 54.2

약속을 지켰을 때 50.2 49.8

라이벌 효과

순위가 더 낮을 때 54 46

순위가 더 높을 떄 49.4 50.6

동료 압력

순위가 더 낮을 때 52.1 47.9

순위가 더 높을 때 48.8 51.2

낙오자 효과

하위권일 때 49 51

상위권일 때 56.5 43.5

[표 부록-13] 장애 인권 이슈를 활용한 실험에서의 

통제군과 처치군의 균형 표(balance table)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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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통제 집단 13.9 18.9 21.3 26.6 19.3

거울 효과

약속을 못 지켰을 때 19.9 14.4 20.3 22.9 22.5

약속을 지켰을 때 18.5 16.6 18.9 24.9 21.1

라이벌 효과

순위가 더 낮을 때 24.3 15 21.2 19.9 19.5

순위가 더 높을 떄 14.3 15.2 25.5 23.4 21.6

동료 압력

순위가 더 낮을 때 20.9 22.3 19.1 20 17.7

순위가 더 높을 때 17.7 23 19.4 19 21

낙오자 효과

하위권일 때 16.3 21.5 23.9 23.1 15.1

상위권일 때 16.9 16.9 25 25 16.1

[표 부록-14] 장애 인권 이슈를 이용한 실험에서의 

통제군과 처치군의 균형 표(balance table) (연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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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세종 

(%)

통제 집단 18.4 4.5 3.7 5.7 3.3 3.3 1.6 29.1 3.3 2.5 4.5 4.5 4.5 4.5 3.3 1.2 2

거울 효과

약속을 못 지켰을 때 14.8 8.1 5.9 4.7 3 1.7 4.2 26.7 3 3.4 3 2.5 4.2 6.8 4.2 2.1 1.7

약속을 지켰을 때 17.7 6 3 7.2 4.5 3.8 3.4 23.8 2.3 5.3 2.6 5.3 4.5 4.2 5.3 0 1.1

라이벌 효과

순위가 더 낮을 때 19.5 5.3 5.8 3.5 3.1 4.4 1.8 23 3.5 2.7 4.4 3.1 4.9 5.8 7.5 1.8 0

순위가 더 높을 떄 15.6 6.1 3.9 6.1 2.2 3.5 0.9 28.6 3.9 3 2.6 4.3 3 5.2 6.9 2.6 1.7

동료 압력

순위가 더 낮을 때 21.9 7 3.3 6.5 2.8 1.9 1.9 20.5 4.2 3.3 2.8 5.1 2.8 5.1 8.8 0.9 1.4

순위가 더 높을 때 21.4 7.7 5.2 6 4.4 2 2 24.6 2.8 2 4.8 0.4 1.6 5.2 6.9 2 0.8

낙오자 효과

하위권일 때 17.5 6.8 4.8 4 1.6 4 3.6 28.3 4 2 6 2 2 4.4 6.8 1.6 0.8

상위권일 때 19 6.9 6.5 9.3 1.6 2 2 23 1.6 4 4 4 3.2 2.8 7.7 2 0.4

[표 부록-15] 장애인권 이슈를 활용한 실험에서 

통제군과 처치군에 대한 지역별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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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제시 (%)
정부 기관 

(%)

국제기구 

(%)

비정부기구 

(%)

통제 집단 16.7 23.8 33.8 25.8

거울 효과

약속을 못 지켰을 때 31.9 34.7 19.4 14.1

약속을 지켰을 때 29 21.8 32.5 16.7

라이벌 효과

순위가 더 낮을 때 23.8 14.2 31.3 30.8

순위가 더 높을 때 30.9 17.5 21.5 30.1

동료 압력

순위가 더 낮을 때 29.4 24.7 11.5 34.5

순위가 더 높을 때 29.1 24.2 16.4 30.3

낙오자 효과

하위권일 때 15 34.1 21.4 29.5

상위권일 때 15.9 31.4 34.3 18.4

[표 부록-16] 기후변화 이슈를 이용한 실험에서 

주요 실험적 조건에 할당된 발표 기관 처치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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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시 (%)
정부 기관 

(%)

국제기구 

(%)

비정부기구 

(%)

통제 집단 21.3 20.1 28.3 30.3

거울 효과

약속을 못 지켰을 때 33.1 33.9 18.6 14.4

약속을 지켰을 때 25.3 25.3 32.5 17

라이벌 효과

순위가 더 낮을 때 33.2 8.8 33.2 24.8

순위가 더 높을 때 29.9 12.1 25.1 32.9

동료 압력

순위가 더 낮을 때 32.1 23.3 12.6 32.1

순위가 더 높을 때 28.2 31.5 15.3 25

낙오자 효과

하위권일 때 20.7 26.7 33.5 19.1

상위권일 때 10.1 33.9 31.9 24.2

[표 부록-17] 장애 인권 이슈를 이용한 실험에서 

주요 실험적 조건에 할당된 발표 기관 처치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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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심각하지 

않다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다소 

심각하다 

(%)

아주 

심각하다 

(%)

통제 집단 0.4 7.5 21.3 57.1 13.8

거울 효과

약속을 못 지켰을 때 0.4 4.4 20.2 62.9 12.1

약속을 지켰을 때 0.4 8.3 27.4 55.6 8.3

라이벌 효과

순위가 더 낮을 때 0 5.4 23.8 58.8 12.1

순위가 더 높을 떄 0.4 6.1 27.2 56.5 9.8

동료 압력

순위가 더 낮을 때 0 5.1 20.9 60.4 13.6

순위가 더 높을 때 0.4 11.5 29.1 50 9

낙오자 효과

하위권일 때 0.5 3.2 16.8 52.7 26.8

상위권일 때 0.4 12.1 37.7 41 8.8

[표 부록-18] 통제군과 처치군의 응답 분포: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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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심각하지 

않다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다소 

심각하다 

(%)

아주 

심각하다 

(%)

통제 집단 0.8 5.3 24.6 57 12.3

거울 효과

약속을 못 지켰을 때 0.4 3.8 22 60.6 13.1

약속을 지켰을 때 0 3.8 26.4 58.9 10.9

라이벌 효과

순위가 더 낮을 때 0 2.7 21.7 63.3 12.4

순위가 더 높을 떄 0.9 9.5 26.4 51.1 12.1

동료 압력

순위가 더 낮을 때 0.5 8.8 22.3 55.3 13

순위가 더 높을 때 0 7.7 27 52.8 12.5

낙오자 효과

하위권일 때 0.8 2.8 12.4 49.8 34.3

상위권일 때 1.2 8.5 39.9 41.1 9.3

[표 부록-19] 통제군과 처치군의 응답 분포: 

한국의 장애 인권 정책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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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한계 효과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하였다.

[그림 부록-1] 낙오자 효과의 한계 효과: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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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한계 효과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하였다.

[그림 부록-2] 낙오자 효과의 한계 효과: 

한국의 장애 인권 정책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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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한계효과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다.

[그림 부록-3] 한국이 상위권을 기록했을 때의 한계 효과: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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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한계효과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다.

[그림 부록-4] 한국이 동료집단의 국가(OECD)보다 좋은 성적일 때의 한계 효과: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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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으며 y축은 각 처치의 비교 준거점이다.

[그림 부록-5]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모델:

 한국의 장애 인권 정책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한국이 더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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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한계효과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다.

[그림 부록-6] 한국이 상위권을 기록했을 때의 한계 효과: 

한국의 장애 인권 정책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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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다.

[그림 부록-7] 연령 변수의 한계 효과: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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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다.

[그림 부록-8] 소득 수준의 한계 효과:

한국의 장애 인권 정책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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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다.

[그림 부록-9] 정치적 성향의 한계 효과:

한국의 장애 인권 정책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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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다.

[그림 부록-10] 성별의 한계 효과: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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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다.

[그림 부록-11] 성별의 한계 효과:

한국의 장애 인권 정책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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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다.

[그림 부록-12] 규범에 대한 태도의 한계 효과: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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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다.

[그림 부록-13] 규범에 대한 태도의 한계 효과:

한국의 장애 인권 정책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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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오즈비를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표시했으며 y축은 각 처치의 비교 준거점이다. 비교의 준

거점보다 낮은 경우는‘(Low)’, 비교의 준거점보다 높은 경우는 ‘(High)’와 함께 표기하였다. 

[그림 부록-14]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델:

기사에서 제시한 장애 인권지수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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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PI and Norm Compliance: How

Does GPI Change Public's

Perception of International Norm?

Hangsung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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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 International Relations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Notwithstanding vibrant discussions regarding the mechanism of Global 

Performance Indicators(GPI), we still know relatively less about how GPI 

can change states' behavior. Moreover, far less attention has been 

devoted to explaining the GPI's effect on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By using survey experiment, this paper investigates how 

GPIs can change the individuals's perception of the state's policy. 

  This paper focuses on four comparison targets. First, the general 

public can assess the policy situation through the gap between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state's ideal goal(Mirror effect). Second, the 

general public can assess the policy situation by choosing one or two 

countries as comparison targets(Rivalry effect). Third, the general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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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assess the policy situation by choosing a small group that their 

country belongs(Peer pressure). Lastly, the general public can assess 

the policy situation by choosing all the countries whose policy 

performance is evaluated by the publishing institution of GPI(Laggard 

effect).

  Experimental results found that the entire countries evaluated by the 

publishing institution of GPI were the most prominent comparison 

targets for the general public. The comparison with the peer group 

changed people's perception only when the state recorded a higher 

rank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issues. States' ideal goals and 

rivalry states were found to be ineffective comparison targets.

  The result implies that the promise of GPI is in the visual intuition 

provided by numeric information that engenders greater change in an 

individual's perception than any other detailed explanations. However, 

the result also implies that GPI can not stimulate the general public in 

the countries that already comply with norms to some extent or create 

domestic pressure on international norms whose compliance level is 

generally low. Lastly, the result shows that the general public is also 

an “audience” whose perception can be changed by the GPI, which 

opens up another possibility for institutions that publish indices.

Keywords : GPI, International norm, Norm compliance, Reputation, Status, 

Comparison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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